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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É: 즐거운 놀÷Þ간

중íî æ탄çÞ원의 õ린÷ø÷ 놀÷Þ간을 즐게 

ü내ì있ö.

알ĀüĀ ×ýù한 공øü ¾¬É 장난¼ø을 ¬Éì 

노는 õ린÷ø의 얼ĀùöÕ는 행ý¼÷ 한껏 õ¼있ö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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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ì향Í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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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ø선의 명산

60 ∥ 묘향산



÷Õ 대한 대÷을 É난õù 당ü î¬의 û별

한 관îü 온 나ÿ 인민의 ÞýÎÕ øî의 Ú÷ 

평양ÕÝ 성대히 진행된 ø선Í년단 제9ì대Þ

ÕÝ 먼È þ을Ú 있을것÷ö.

 대ÞÕ는 Þ생Í년ø을 제일ü ì랑Ý

Þì 세상ÕÝ 제일 훌륭히 내세워üÞ는 

경애Ý는 총비Ý동É의 열Ö같은 후대ì랑÷ 

응Þ되í있었ö.

후대ø의 Á은 웃음으ü 한õ를 긍É높÷ 총

ÖÝì 후대ø을 위한 ìÆ으ü Èõ의 Ýú을 

열õ나¬ì있는 세상Õ ç일한 나ÿ¬ ¼ü ö리 

øî÷ Å니던¬. 

ý뿐÷ Å니ö. 당의 èÅÝÍ을 ¼선½Ö할데 

대한 문제¬ ø선ü동당 중앙위원Þ 제8기 제3ì

전원Þ의 üÖ의Ý의 Ý나ü 토의되였던 ì실÷ 상

기할Ú 있ö. 

Þ의ÕÝ는 î¬É½ö으ü 전î의 õ린÷ø

Õ게 Þ제품을 비롯한 영양ß품을 공¯Ý는것을 

ÝÍ으ü Ú¾Ý였ö. 

É난 Úï년세월 øîÕÝ는 ÑÅÍ, çÞ원, 

Þ교의 õ린÷øü Þ생øÕ게 ý일 영양¬높ì 

신선한 콩제품을 공¯õü었ö. 

Ý건만 경애Ý는 ñòó동É께Ý는 Ú천Ú만

®을 øíÝÿ÷ üö ¼선된 양èø건을 Éõ

ü는것은 당ü î¬의 최중대ÝÍ÷ì 최ì의 Û

원÷ÿì, 힘¬울Úý õ린÷øÕ게 Ý성을 ÷ 

ßÅ붓ì ý ì랑의 힘으ü 공

산ü의미래를 향Ýí 완½Ý게 

나Å¬는것÷ ö리 ×명의 전

진방ß, À전방ß으ü 되íý 

한öì ÝÞ며 î¬É½ö으ü 

전î의 õ린÷øÕ게 Þ제품을 

비롯한 영양ß품을 공¯Ý는것

을 중Ö한 ÝÍ으ü ÌÝÝ÷

ý ÝÞ였ö.

ý후 공ÖîÝ½는 최ì인민

Þ의 제14기 제6ìÞ의ÕÝ õ

린÷영양ß품의 생산 및 공¯

체계를 Ý연Ý게 세öì º든 

õ린÷øÕ게 Þ제품을 비롯한 

영양ß품을 무상으ü Ý상공¯

Ý며 ¬장 훌륭한 양èø건을 

ü장Ý÷ý Ý는것을 ½É으ü 

ìíÞ켰ö.

æº øî은 장기É으ü ÉÎ되는 방î상황

ü É대세½ø의 끈질긴 반공ÖîÍ동, ÷상기

후현상으ü 인한 ×연재õ¬ 겹쳐ü는 ÎÕÝ

÷ 순간의 멈춤÷ Ç÷ ìÞü의건설을 öý쳐

나¬ì있ö.

øî÷ ü연 무슨 힘으ü 만난Þ련을 ÷¬내

며 ×기 À전의 궤÷를 따ÿ 용용히 나Å¬ì

있는É.

ø선ü동당의 따사ü운 품에Ý 
Å름다운 꿈과 희ý을 활짝 꽃피
ö며 위대한 ö리 øî, 사회주의
ø선의 î군으ü 씩씩Ý게 ×라나
는 Þ생Í년들의 명랑한 웃음Í
리, 행ý의 노래Í리가 온 나라에 
끝Ç÷ 차넘치는 Î에 ø선Í년단 
제9차대회가 주체111(2022)년 
12월 26일부ñ 27일까É Ú÷
평양에Ý 진행되였다.

후대사랑의 힘으로 후대사랑의 힘으로 

전진Ý는 ø국전진Ý는 ø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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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헌신의 ×÷을 È¬¬Þ였ö.

비æ는 À 진ý길을 앞장ÕÝ 걸으Þ며 Èü 

일떠Ý는 Å동병원건설ü 관련한 ¬르Þî÷ ü

Þì 손Ú Ú첩Õ 계산까É õ¬Þ며 원ÅøÕ

게 ÝøÕ »일 ¼ì기량까É 계산õü신 ý÷의 

×애ü운 영상은 æº÷ 인민의 ¬öÎÕ È¬

져있ö.

ý÷께Ý는 많은 Å÷ø÷ ×기ø의 꿈ü 희

ý을 Å뢰인 편Éø을 일일÷ üÅüÞì 친필÷ 

ü내üÞí ýø의 앞À을 Þýõü신ö. 

öîÝ신 ý 손길÷ 있õ 전î÷ÜÕ õ린

÷üè교양기Éø÷ 훌륭히 일떠Ýì 평양의 

만경대Þ생Í년궁전ü 곳곳의 ý영Íø÷ 면º

를 일신Ý였으며 Å÷ø÷ 즐¬ þ는 ¼놀÷장

ü ç희장, 공원을 비롯한 문ÖÝÝ생활기Éø

÷ Èü 일떠Ýü나 ¼건되였ö.

교èìÆÕ 대한 전ìÞÉ인 É원열기¬ À÷ 

갈Úý ìø되ì 뜻밖의 ×연재õ를 È은 피õ

Éî의 Þ생ø÷ ý영Íü 떠나¬는 ÖĀ÷ 후

대ì랑을 꽃피워¬는 øî땅ÕÝ만 펼쳐질Ú 있

는것÷ö.

÷렇게 ìÞü의건설의 전면ÉÀ전을 ÷ùõ

인ùÀ전ì를 ÷üõü면 õ린÷ø을 키ö는 

문제는 ý õº니øü 한¬ÝÕ î한된것으ü 

í기í왔으며 ý것을 î¬¬ 전É으ü ÍÇ진ö

는것은 생øì 할Ú Ç는 일ü 되í왔ö. ý

ÿ나 ø선ü동당은 전î의 õ린÷ø을 î¬¬ 

º두 맡Å 잘 »÷ì 잘 키ö는것을 ÝÍÖ, ½

ÖÝí ½½히 실ÞÝì있으며 ÷ö기 øî÷ 

¬장 큰 õ¼움을 겪는 Þ기Õ Þ제품을 비롯한 

영양ß품을 õ린÷øÕ게 무상으ü 공¯Ý÷ý 

Ýì있ö. 후대ø을 위Ýí î¬¬ 당Ý는 손실

은 손실÷ Å니며 õ린÷ø을 위õ ÷ 많은 ×

®÷ É출될Úý øî의 미래¬ ÁÅ진ö는것÷ 

¼ü ø선ü동당의 ü팀Ç는 ÝÞ철Þ÷ì ½변

의 신념÷ö.

진Ý한 ½î은 æº만÷ Å니ÿ 래일을 귀

중히 í기는 나ÿ, 후대è성문제를 최중대ìü 

내세öì 빛나게 õ결õ나¬는 나ÿÿì 할Ú 

있ö.

ü÷켜ü면 õ린÷øÕ 대한 øî의 ì랑은 

비단 õ제æºÕ ÞØ된것÷ Å니였ö. 

ø선민üü의인민공Öî은 ý건된 때ü½ñ 

×명ü 건설의 º든 ìÆ앞Õ 후대교èìÆ을 

놓ì ý제나 선ìÉ힘을 ü¼왔ö.

õ방후 나ÿ형편÷ ýÜÿ õ¼운 ÎÕÝ÷ 

Å÷ø의 연필문제¬ ¾ø선½Þ인민위원Þ 첫 

Þ의의Ý으ü 토의되ì 생ì를 판¬½Ý는 준Å

한 전Ö의 나ÀÕ÷ Þ생øÕ게 Þ용품을 충분

히 ü장õ줄데 대한 문제, 전재ìÅø을 잘 키

ö며 èÅ원ü 애è원Õ 대한 투×를 ºí ýø

의 생활ø건을 ¼선할데 대한 문제¬ 중ÖÞ의

øÕÝ 토의되였ö.

ý후Õ÷ î¬ÕÝ는 õ린÷ø을 나ÿ의 왕

으ü 떠¿øì 제일 좋은 ×리ùöÕ Å÷ø의 

궁전ü ý영Í, ÑÅÍ, çÞ원, Þ교를 세워ü

었으며 철따ÿ È 교ý을 Í¬üì Þ용품ü 영

양ß품ø을 Ý상É으ü 공¯õü었ö.

경애Ý는 총비Ý동É께Ý는 현ÉÉ÷의 길Õ

Ý ×ü ö리¬ 겹쌓÷는 온¾ Þ련ü 난관을 

÷¬내며 ×명을 Ýì있는것÷ ö ö리 후대ø

을 위õÝ÷ì ýø÷ ù음껏 뛰놀Åý 온 나ÿ

Õ 행ý의 웃음Í리, ìÞü의웃음Í리¬ ÷ 높

ÅÉ게 된öì ù씀Ý군 ÝÞ였ö.

Å÷ø의 웃음은 î¬의 활½을 ÷õ준ö.

ý 웃음을 꽃피öì É켜ü기 위õ ý÷께Ý
전î의 Þ령전õ린÷들에게 :해¼라기;상표를 

단 연필과 Éö개, 크레용, ÚÌ화를 비롯한 í러
가É Þ용품들÷ 무상으ü 공¯되ì있다.

전î의 º든 Þ생들에게 î가É부
ö으ü Èü운 형태의 질좋은 교ý과 
가방÷ 생산공¯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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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¬ì있는 æº 나ÿ의 º든 ÝÍü 활동은 후

대øÕ 대한 ì랑ü 잇닿Å있ö. 

øîÕÝ 미증ç의 Åÿ한 Þ련ÎÕÝ 경제

À전을 위한 ü¼한 øÞø을 취Ýì ý 실현을 

위한 ìÆø을 완½히 진ÝÞ켜나¬ì있는것÷, 

î¬방위½½ÖÕ 계Î 큰 힘을 넣ì ý 누í÷ 

넘볼Ú Ç는 절대É힘을 비ÞÝì있는것÷ 결î

은 후대ø÷ 행ý만을 누리게 Ý기 위õÝ÷ö.

Å÷ø의 Á은 웃음, 랑랑한 글Í리¬ 넘쳐나

는 Ú은 미래¬ ýý한 ½÷ö.

후대øÕ 대한 ½같은 ì랑의 힘으ü 만난을 

뚫ì나¬는 øî의 힘찬 진군은 ý 무È으üë

÷ ¬üú을Ú Çö.

글 본사기× 연 ç

사진 ø선중앙통신

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떠선 청Í년과외교양기É들과 공원들, ý영Í들에Ý 울리는 Å÷들의 명랑한 웃음Í리에는 øî의 미래를 
위해Ý라면 ý 무È÷ Å끼É 않으Þ는 위대한 õ버÷의 뜨거운 사랑÷ õ¼있다. ü체108(2019)년 촬영

øî의 미래인 õ린÷들을 튼
튼Ý게 잘 키ö는것ü다 더 중
차대한 혁명사Æ은 Ç으며 Ú천
Ú만®을 들íÝ라÷ ü다 개
선된 양èø건을 Éõ주는것은 
ø선ü동당과 î가의 최중대ÝÍ
÷ì 최ì의 Û원÷다.
Å÷들의 성장Àè에Ý 제일 

중Ö한 년령기인 ÑÅÍ, ç치
원Þ기에 î가É부ö으ü 전î
의 õ린÷들에게 Þ제품을 비롯
한 영양ß품을 공¯Ý는것을 당
의 ÝÍ으ü Ú¾Ý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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ºÕ ° þ는 È 교ý을 Èì 

좋Åÿ 웃ì 떠ø며 Þ교ü ¬는 

Þ생øü õº니의 손»을 잡ì 

ÑÅÍ와 çÞ원으ü æ¬는 õ

린÷ø을 볼 때ùö 생÷ 깊õ

진ö.

ýø÷ ×기¬ 메ì있는 Í¬

방ü Èì있는 교ý, 리용Ýì

있는 Þ용품ø, ý일 ùÞ는 Þ

제품Õ õ떤 ì연÷ 깃øõ있는

É 알ì나 있을¬ Ý는 생÷ 

갈ùøõÝ÷ö.

Å÷ø의 ì운 꿈ü Å½ö운 

희ý을 활Þ 꽃피워ü기 위õ 

나ÿÕÝ는 최근Þ기 많은 ø

Þø을 취Ý였ö.

11년전Õ 진행된 최ì인민

Þ의 제12기 제6ìÞ의ÕÝ는 

전반É12년제의무교è의 실

ÞÕ 관한 ½령÷ ÌÝ되였ì 

ü체110(2021)년 6월Õ 진행된 

ø선ü동당 중앙위원Þ 제8기 

제3ì전원Þ의ÕÝ는 èÅÝÍ

÷ ÌÝ되였ö. ý리ì ý ö음

õÕ는 èÅ½÷ 제Ý되였ö.

ì실 Þ련ü 난관÷ 겹쌓÷는 

ÎÕÝ Þ제를 1년 ÷ ºí È

ü운 교è제÷를 실ÞÝì Å÷

øÕ게 ¬장 훌륭한 양èø건을 

ü장Ý기 위한 ½Éöü를 ù련

한ö는것은 ùÜÿ 쉬운 일÷ 

Å니였ö.

나ÿÕ ×®÷ ¸ÅüÅ¬Ý

÷ Å니였ö. ÷것은 후대øÕ

게 세상Õ ½ÿÇ는 행ý을 Í

¬ü는것을 ×신의 본분으ü, 

필생의 ì명으ü 간üÝÞ는 

경애Ý는 ñòó동É의 숭ì한 

후대관÷ ÍÅ온 결실인것÷ö.

ý 제 인 ¬  경 애 Ý 는 

총비Ý동É께Ý는 한 ÍÇ일군

을 ½르Þí Þ생교ý생산ü 관

련한 귀중한 ¬르Þî을 üÞ면

Ý 전î의 º든 Þ생øÕ게 교

ýü ¬방, 신À을 만øõ 공¯

한ö는것÷ 간단Þ Ï은 일÷É

만 ö리는 무ø건 Ýíý 한öì 

ÝÞ였ö. ýÿÞ면Ý ý÷께Ý

는 전î의 º든 Þ생øÕ게 È 

교ýü ¬방, 신À을 만øõ 공

¯Ý는것üö ÷ ̄ Ýì 중Ö한 

문제는 Çöì 간í히 ÷르Þ

였ö.

ý÷께Ý는 후대ø을 위한 

ìÆÕÝ는 손÷ 떨¼Ý는 Í

된öì ÝÞ면Ý øî의 미래

인 Þ생øÕ게만은 È 교ýü 

¬방, 신À을 무ø건 공¯õ

üõý 한öì 또öÞ 힘üõ 

ù씀ÝÞ였ö.

ý÷의 열Ö같은 진ÝÕ 의õ 

ü체110(2021)년 12월Õ 열린 

당중앙위원Þ 제8기 제4ì전원

Þ의ÕÝ는 Å÷øÕ게 교ý을 

õÈ히는것은 ø건÷ 좋으면 

Ýì õ¼ö면 못õ÷ 무방한 

ìÆ÷ Å니ÿ 무ø건É으ü, 

최ö선É으ü õý Ý는 ö리 

당의 ÝÍ, 공Öî의 영원한 î

Í으ü 되게 Ý였ö.

세상Õ는 나ÿ÷ 많ì õ린

÷ø÷ 많É만 ÷ 세상 ý õ

디Õ 중Ö당Þ의ÕÝ î¬É½

ö으ü 온 나ÿ의 Þ생øÕ게 

교ýü Þ용품을 ü장õ줄데 

대한 문제¬ 토의된 례를 알É 

못한ö.

æ랜 기간 교è½문ÕÝ 일

한 일군으üÝ, 또 ×ß을 ¬진 

Å버ÉüÝ ¬ö÷ ¿ü워Ù을 

®할Ú Çö.

ý÷께Ý는 É난õ 9월Õ는 

Þ생øÕ게 È 교ý을 만øõÈ

힌 Ý형을 í체É으ü 료õÝÞ

ì 친õº니의 îÝ으ü ý Þ

생의 교ý을 성의있게 잘 만ø

õÈ힐데 대Ýí üý ½øÝ

Þ였ö.

Ýí É난 2월ù½ñ 3월초까

É Þ생교ý생산ÕÝ 커ö란 전

환을 ÍÅ올Ú 있게 Ý는 º재

기É÷Ý¬ 전îÉÕ Þü되

였으며 교원ø÷ ½º된 îÝÕ

Ý Þ생ø의 신체Éû성Õ þ게 

º을 Ý×히 재는 방½을 ¼ö

게 되였ö.

õ디 ý뿐인¬.

Í년단원ø의 대Þ¬ î¬의 

중Ö행ìü 되ì 나ÿ의 ÷르는 

곳ùöÕ õ린÷ø을 위한 궁전

ü ý영Í, èÅ원, 애è원ø÷ 

최상의 Ú준ÕÝ 일떠섰ö.

:Í나무;Í¬방, :민ø

레;Þ÷장, :õ¼ÿ기;Þ용

품÷ÿ는 ½½은 Å÷ø의 친근

한 길동무Üÿ ½리워Éì있ö.

ý일ý일 공¯되는 Þ제품ü 

영양ß품을 ùÞì »으며 õ

린÷ø은 üö ÷ 실Ý게 ×ÿ

나ì있으며 ýø의 º÷은 õ

린÷성장기ý½Õ ý대ü 반영

되ì있ö.

øî의 미래인 Å÷øÕ게 끝

Ç는 ì랑ü Ý을 ½õüÞ는 

경애Ý는 총비Ý동É의 öî한 

손길, ¿ü운 은ÝÎÕ ÷ 땅Õ

Ý는 Å÷ø을 위한 재½¬ 끝

Ç÷ ºõ나ì 후대ø의 행ý의 

웃음Í리¬ ì넘Þì있ö.

Ý기Õ 인민ø은 온 나ÿ 

전체 천만×ß의 Þ½형÷Þì 

한Ç÷ ×애ü운 õ버÷÷신 

경애Ý는 총비Ý동É를 öÿÿ 

ìù움의 인ì, ¼ì의 큰절을 

삼¬ ü리ì있ö.

교è위원회 부위원장 

리ýß

ø선Í년단 제9차대회가 진행된 때ü부ñ 6개월÷ 흘렀É만 대회에 참가Ý였던 

Í년단대표들의 마음Î에는 ý 나날들÷ 잊É 못할 Ýö으ü 깊÷ 간Ê되í있다.

Å래에 대회에 참가Ý였던 평천íî 성안ÍÞ교 Í년단위원장 김권융의 일기의 

일부를 Í개한다.

ü체111(2022)년 10월 27일 

믿 음

æº ö리 Þ교Í년단øÊÕÝ는 ø선Í년

단 제9ì대ÞÕ 참¬할 대표×Ý천ºÇ을 ¬

É였ö.

선생ú은 대ÞÕ ü내는 대표×는 Þ÷ü øÊ

생활ÕÝ ̧ ö른 º¼÷íý 한öì Ý면Ý 누í

를 Ý천Ý면 좋은¬ì ¼õü았ö.

Ü음Õ ñ동무øÎÕÝ :김권융동무!; Ý는 

»Í리¬ 울¼나æ÷니 ¸동무ø÷ ÈÈùö 내 

÷½을 ½렀ö.

룡일동무는 Þ년ùö 최ö등을 Ýì 5¼의 문

Þ상을 ¿았으며 뒤떨õ진 동무øÕ게 Þ÷방ø

를 üì 좋은 일÷ þÅÝ는 권융동무¬ 응당 Í

년단대표ü 될Ú 있öì 큰Í리ü ÷ý기Ý는것

÷였ö.

나를 내세워ü는 Ýö운 동무ø의 눈빛을 ùü

Ýìü니 ù음÷ Ì르르õ왔ö.

솔Ê히 대Þ¬ 진행된ö는 Íß을 ø었을 때 

참¬Ýì싶은 ù음은 Ā¿같았É만 ü연 내¬ 

대표ü 될Ú 있을¬ Ý는 생÷ 갈ùø었던것

÷ö.

ýÿ나 ý것은 괜한 ýÝ÷였으며 나는 동무ø

의 ÿ음을 ¿ì있었ö.

ÿ음, ý것은 Ýø÷틀Õ 생¬나는것÷ Å니며 

È절ü 생¬나는것÷ Å니ö.

동무ø의 ý ÿ음Õ ° ü÷Ý겠ö.

온 나라 천만자ß의

학부형이 되Þ여
한 소년단원의한 소년단원의  일기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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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체111(2022)년 12월 27일 

기 쁨

ÅÊ÷ 나의 눈앞Õ는 대Þ장ÕÝ 나의 토론을 

÷ì 열광É인 ½Ú갈Ì를 ü내던 전î의 Í년단

대표ø의 º÷÷ 생생히 떠æ른ö.

¼론 대ÞÕÝ 토론을 한 동무ø중Õ는 평양

애è원Õ þÅæ신 경애Ý는 Å버É원Úú의 품

Õ Í¬ 뽀뽀를 ¿ÅÍ았던 평양중등Þ원 Í년단

위원장 김진성동무를 비롯Ýí 온 나ÿÕ ÷½÷ 

××한 동무ø÷ 많았ö.

난 별ü ÷½÷ 나É Ï았는데 대표동무ø은 

나Õ게 ½Ú갈Ì를 Å끼É Ï았ö.

왜 ý랬을¬?

÷렇게 생õü는 나Õ게는 É나온 나Àø÷ 

ü÷켜졌ö.

나는 çÞ원Þ절½ñ ì¼현상을 ü면 ýÕ 대

한 Þ짓기를 좋ÅÝ였ö.

çÞ원선생úü ÍÞ교선생úø은 ýÿ는 내

¬ 대견õ 동무ø앞Õ 내세워ü었ì ýØ의 나

래를 활Þ 펼Þ÷ý Éþ ÷와ü었ö.

Ýí 나는 :ö리 교실;문Þ상, Å동문Þ상

을 비롯한 5¼의 문Þ상을 ¿게 되였ö.

동무ø은 내¬ 최ö등을 Ýì 문Þ상을 ¿을 

때ùö ÞÝ의 ½Ú와 ý께 ½ÿ움의 눈길을 ü

내였ö.

ýÿ는 동무ø의 º÷을 대Ý는 순간 나 혼× 

앞Ý나¬는것üö ö같÷ 최ö등생÷ 되ì ¯ù

Þ인÷ 되면 ÷ 좋É Ï겠는¬ Ý는 생÷ 갈

ùø었ö.

ý래Ý ö리 선생úü Í년단É÷원선생ú을 

þÅ¬ 동무ø의 Þ÷방ø와 글쓰기능½을 높÷

는것을 ìÝ분공으ü 줄것을 제기Ý였ö.

내 공½÷ Ý면Ý 동무ø의 Þ÷을 방øõüì 

글쓰기능½÷ 키워ü×니 헐Þ Ï았ö.

나는 ì근ì근 계ß을 세öì 꾸준히 üÿ붙

õ 20í명의 동무ø÷ 문Þ상을 ¿÷ý ÷와ü

었ö.

÷렇게 되í É난 2월 광명성절Õ는 동무

øü ý께 글Ø품Ú :제일 큰 명절;을 ýØ

Ýí 경애Ý는 Å버É ñòó원Úú께 삼¬ 

올렸ö.

동무ø÷ 선생úø÷ º두¬ 기뻐Ý였ö.

기쁨, ý것은 혼×Ý 맛ü는것üö 동무øü 

ý께 나눌 때 ¼ü 커진ö.

ü체112(2023)년 1월 1일

Å 버 지

Èõ와 ÷½õ 나는 12살÷ 되였ö.

÷À÷때까É 나는 한번÷ Ú을 떠나 양½설

을 쇠본É÷ Çö.

ýÿ나 올õ 양½설은 Ú을 떠나 전î의 Í년

단대표øü ý께 ü내게 되였ö.

Èõ를 알리는 종Í리¬ 울리니 할Å버É, 할

º니, Å버É, õº니¬ »Þ÷ ý리웠ö.

û히는 출장÷ 많Å ÚÕ ×ü øõæÉ 못Ý

는 Å버É¬ 제일 ý리웠ö.

ýÿö나니 나의 ù음 한íÞÕ는 허전한¼÷ 

ÇÉ Ï았ö.

ýÿ나 경애Ý는 ñòó원Úú께Ý는 나의 ù

음Î생을 ö 헤Å¼üÞ였ö. 

경애Ý는 원Úú께Ý는 ÈõÕ ¬셔ý 할 곳, 

þ으셔ý 할 곳÷ 많으Þ였É만 ö리와 ý께 기

념ì진을 Í으Þ기 위õ 촬영장Õ 나æÞ였ö. 

환þ를 올리는 ö리øÕ게 ÷례õüÞ며 Ý¬

운 미Í를 É으Þ는 Å버É원Úú을 뵈æ니 눈¼

÷ 절ü 솟í쳐올랐ö.

나는 :Å버É!; Ýì Í리쳐½렀ö.

Å버É!

Ýù 경애Ý는 ñòó원Úú은 나의 Å버É, 

Å니 온 나ÿ Þ생Í년ø의 Å버É÷Þ였ö.

온 나ÿ Þ생Í년ø의 ºÕ ° þ게 교ý을 õ

È히÷ý 세î한 É÷를 üÞì ¬방ü Þ용품

을 세상 으뜸, 최ì의 Ú준으ü ù련õü신 ö리

의 Å버É 경애Ý는 원Úú!

íÿ ì례 Í년단원ø의 대Þ를 ÍÚõüÞì 

ì랑을 üì Ý을 üÞ는 Å버É원Úú의 품은  

Ýù 제일 위대Ýì 따ìü운 Å버É의 품÷ö. 

뜻깊은 ÈõÅ침 Å버É원Úú을 ºÞì 영광

의 기념ì진을 Í은 ö리ø은 ÈòÕ 원Úú의 

ì랑÷ ö긴 손»Þ계를 ¿ÅÍ았ö.

Þ계의 초침Í리는 나를 üì 앞으ü Þ간을 

Å껴¬며 공½를 ÷ 잘õ 나ÿ의 훌륭한 î군÷ 

되ÿì Îííü는것만 같았ö.

*        *        *

김권융은 ý후 초¯중Þ교Þ생÷ 되였다.

경애Ý는 ñòó동지께 중국 연변대Þ대표단이

드린 선물 주체104(2015)년 10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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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호에Ý 계Î)

내¬ Üí난É 한ü밖Õ Í되는 ½대를 ÷끌ì 

천리밖Õ 있는 량세봉을 þÅ온것÷ ÷런 »É을 

성취Ý기 위õÝ였ö.

ýÿ나 Þö÷ 결렬된 ýÀ 통ÖÞ내Õ 있는 

ö리의 øÊ원÷ ø¾군÷ 반일인민ç대의 무

장을 õ제Ý기 위한 음º를 꾸미ì있ö는 Ýü

를 ü내ü었ö.

량ì령÷ ý런 음º를 꾸민ö는것은 ÷È히 ÿ

을Ú Ç는 일÷였É만 ö리는 만일의 경ö를 생

Ýí 통ÖÕÝ ¼Ā같÷ 철ÚÝ였ö. ý렇게 

되í ù본초선생ü÷ 갈ÿ졌ö.

반일þØ의 절½한 ü제를 Ú행ÝÉ÷ 못Ýì 

ø¾군ü의 충ü을 피õ 통Ö를 떠난 반일인민

ç대의 대æÕ는 음침한 기분÷ 떠üì있었ö. 

ì광Ú는 ý 대æ의 뒤ÕÝ Å무 ù÷ ÝÉ Ïì 

ö리¬ ¬ý 할 üÝ÷¬ ý¼진 »Í을 øíö

ü며 덤덤히 À걸음을 옮기였ö.

:광Ú동무, æº은 왜 ý렇게 성난 ì¿Üÿ 

ÿø퉁õ있Í?;

나는 ý의 기분을 ÙØÝì 일½ÿ 웃으면Ý 

ù을 걸었ö.

ì광Ú는 때를 만났ö는듯÷ üº니Õ »Í을 

Úõ넣으며 볼½은 Í리를 했ö.

:ýÿ ÷런 판îÕ 웃õý Ý겠Í? 솔Ê히 ù

õÝ 나는 울Ö¬ ÞĀõ 못견디겠Í. 피를 흘

리며 천리를 ü¼온 üì¬ 허ìü üÅ¬É Ï

았Í.;

:왜 참º장동무는 ø¾군ü의 ö판을 실패Ø

으ü만 ü¼ì Ýæ?;

:ýÿ 실패Ø÷ Å니ì 성공Ø÷란 ù÷Ö? 

õ쨌든 량ì령은 þØ÷ Å니ÿ 무장õ제음º를 

꾸미É Ï았Í.;

:참º장동무는 상층의 표Ý만 ü았É Ý층의 

얼Ā은 üÉ 못했í만. ø¾군대원ø÷ ö리 ç

대를 üì 얼ù나 ¼탄Ýì ½ÿ워Ý였Í. 나는 

무장õ제설üö ý걸 ÷ 중ÞÝì싶단 ù÷Ö.

중Ö한것은 상층의 표Ý÷ Å니ÿ Ý층의 Ü

÷Ö. 나는 ü기Ý þØ의 장래를 üì있Í.;

÷렇게 ùÝ는 내×신Õ게÷ þØ의 장래Õ 

대한 ×ì한 승산÷ 있은것은 Å니였ö. 나는 

ýÈ 예¼을 ù했을뿐÷ì 념원을 표Þ했을뿐

÷ö.

나÷ ì실 ù음Î으ü는 ì민Ýì있었ö. ý때 

나를 É¼Ýì있던 ì민÷란 îÉ÷ Ýü ö른 량

ì령ü 당취æ와의 þØ÷ 성ì되ì ö리와 öì

령ü의 þØ÷ 성ì되는데 동ù끼리인 반일인민

ç대와 ø¾군ü의 þØ은 왜 ý토ý ÷øõÉ

기 힘든¬, ü연 량세봉ì령ü의 þØ은 ½¬능

한¬ Ý는것÷였ö.

ø¾군÷ ý때 진실ü 무장õ제음º를 꾸몄는

¬ Í꾸몄는¬ Ý는것은 æ래동Í 미ÉÚü ̧ Å

있었ö. 나는 ý Ýü¬ øÊ원ø÷ ÚÚ한것÷

기때문Õ 틀½Ç을것÷ÿì 생Ý면Ý÷ ý것÷ 

근üÇ는 Ýü÷기를 ¼랬ö. 설ì ý것÷ üÞ

성÷ 있는 Ýüÿì Ý÷ÿ÷ 나는 량ì령을 탓

Ýì싶은 ù음÷ ø®÷ Ç었ö. 인간의 ì상÷

란 한계¬ 있는 ½÷며 ý 한계를 þýÝ기 위õ

Ý는 ú대한 Þ간ü 체험÷ Íº되는 ½÷ö. ý

렇기때문Õ 나는 ý때 통Ö를 떠나면Ý÷ ø¾군

ü의 þØ÷ ½¬능Ýö는 결론을 내리기를 Ý두

르É Ï았ö.

æ히¼ 량ì령÷ ý제인¬는 ° ö리의 진î을 

리õÝì þØ의 대문Õ øõ설 때¬ 있을것÷

ÿ는 기대를 ¬É였ö. 애î은 련공의 ¼öÕü 

¬는 ½¼÷나 Þ내¼ü 같은것÷ö.

íÿõ¬ É난 후 ½대를 ÷끌ì ø선인민×명

군Õ 병변Ýí온 ø¾군의 ì령 최윤í는 나와 

ý께 1932년의 í½을 ¼Þ깊÷ ÞìÝ였ö. 최

ì령의 ùÕ 의Ý면 ý때 반일인민ç대의 무장

을 õ제할 음º를 꾸민것은 량ì령÷ Å니ÿ 량

ì령의 ÚÝÕ 있는 참º였ö는것÷였ö. 원래 

량ì령은 반일인민ç대와의 þØ을 성ìÞ키

¼ì Ý였는데 ý 참º¬ ú후ÕÝ 반공ù÷크를 

øì ö리를 à았으며 나중Õ는 ×기의 îý½Ý

øü ý께 ö리 ½대의 무장을 õ제할 º의까É 

Ý였ö는것÷였ö.

최윤í의 ý ù÷ 량세봉ì령Õ 대한 ö리의 의

ÿ을 완전히 풀õü었ö. 량ì령÷ ö리와의 ü

래¬ 결렬된것을 두ì두ì ¬öÅ프게 생Ý였

으며 ý¬ ö리를 반대Ý는 무장õ제음ºÕ 전Ö 

관계ÝÉ Ï았ö는 ù을 ÷ì 나는 Í÷¼을 느

끼였ö. ý¬ 비ý ÷ 세상Õ Ç는 ì¿÷기는 Ý

É만 애î앞ÕÝ 결½Ýì 의리앞ÕÝ 한Ø의 ½

끄ÿ움÷ Ç는 인간Ç을 öÞ한번 ×증할Ú 있게 

된것÷ 무Èüö÷ 나를 기쁘게 Ý였ö. ×기¬ 

훌륭Ýöì 본 인간÷ Úï년의 세월÷ 흐른 후

Õ÷ 계Î 훌륭한 인간으ü ̧ Å있으며 ý 인간Õ 

대한 깨끗한 인상Õ 때¬ 끼É Ïì 얼ù÷ ÉÉ 

Ï을 때 ýüö ÷ 즐ì 흐뭇한 일은 Çö.

량ì령의 ü실은 É의 간계를 üÉ 못한것÷였

ö. ý는 대¼르ì ½Ê한 ì¿÷였É만 ×기의 

ò밑ÕÝ 참º¬ ö리와의 þØ을 ù산Þ키¼ì 

Ø간질을 Ý는것÷ 몰랐ö. ý리ì ý×¬ 공산

ü의×ø을 Æ랄Ý게 헐뜯을 때Õ÷ ý의 본î을 

꿰뚫õüÉ 못Ý였ö. 량ì령÷ ö울Ý게 최후를 

ù친것÷ É의 간계Õ ÎÅ넘õ갔기때문÷였ö.

량세봉ì령÷ 반공으ü½ñ 련공Õü 방향전환

을 한것은 ½종전ý였ö. ý 당Þ ø¾군내½는 

ýö ý잡Ý였ö. ĀÝøü ýÕ ýÚ된 앞잡÷

ø의 õø행위¬ öîõÉ는¬ Ý면 ½대를 떠나

¬는 Āæ×øü 탈ü×ø÷ Î출Ý였ö. ö른 한

편으ü는 공산ü의×øü의 þØ을 ÖíÝ는 »

Í리÷ 울¼나왔ö.

량ì령÷ 공산ü의×ø을 ÷는 무Þ할Ú Ç게 

되였ö. ý는 ø중 두 나ÿ ×명ÕÝ 공산ü의×

ø÷ ü세½으ü 등장Ýí 천Ý를 쥐Ā펴ĀÝ는 

Èü운 동기¬ ÷래Ý였ö는것을 인ÝÝì 공

산ü의Õ 대한 ×기의 ¾장을 랭철Ý게 ¬토Ý였

으며 ý üÝÕ 련공까É 결îÝ게 되였ö.

공산ü의Õ 대한 몰리õ와 본의Å닌 É대¼

Õ ÿü되í ö리와의 þØùÈ 결îÝÉ 못했던 

량ì령÷ 련공Õü 방향전환을 한것은 ý×신의 

생애는 ¼론, ø¾군의 투쟁½ìÕÝ Ý나의 û

기할 ì변÷였ö. ý¬ 반공을 ¼Ýì 련공의 

길을 ÝÝ였ö는것은 양Ýö와의 공동행동을 한

데Ý÷ þÅ볼Ú 있ö. ý는 ö리와÷ þØ할 생

을 ¬Éì있었ö. 

(다음호에 계Î)

위대한 Ú령 óôõ동É의 회ìý :세기와 더불어;중에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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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체53(1964)년 6월 19일은 위대한 령÷× 

ö÷ø동É께Ý ø선ü동당 중앙위원ÞÕÝ ì

Æ을 ÞØÝ신 뜻깊은 À÷ö. 

위대한 장군ú께Ý는 ½ìÉ인 ÷Àü½ñ 당

을 령÷ÝÞ는 전기간 ø선ü동당÷ 인민의 ù

음ÎÕ 깊÷ ÿ리내리÷ý 현명Ý게 령÷ÝÞ

였ö. 

당의 ½패성의 öü는 당ü 대중의 혼연일체, 

일î단결을 ÷ùÝì 인민대중의 절대É인 ÉÉ

와 신뢰를 ¿는데 있ö.

위대한 장군ú께Ý는 당중앙위원ÞÕÝ ìÆ

을 ÞØÝ신 초Þ기½ñ ÷를 통찰ÝÞì ý 실

현을 위한 리론실천É문제ø을 환히 ÁÖüÞ

였ö.

÷Õ 기초Ýí ý÷께Ý는 당ü 대중의 혈연

É련계를 ½ÖÝì 당의 대중ÉÉ반을 튼튼히 ö

É는데 선ìÉ인 힘을 넣으Þ였ö. û히 전당÷ 

:인민을 위Ý여 ý무ý!;÷ÿ는 íþ를 높÷ 

øì 인민의 Öí와 리ø을 첫×리Õ 놓ì º든 

ìÆ을 전¼õ나¬÷ý ÝÞ였ö.

ý÷의 ìÉ은 º 인민의 Öí와 리ø을 최ö

선, 절대ÞÝ는것으ü 일관되Þ였ö. 

÷런분÷Þ였기Õ ý÷께Ý는 생ì기üÕ 놓

인 한 Üñ와 외진 산ðù을의 세쌍둥÷산º를 

위õ Ê승기를 띄ö÷ý ÝÞ였ö. 

ý÷의 품은 ý제나 Þ은 손÷ ù를ÈÇ÷, 근

î÷ 떠ÀÈÇ÷ ×ßø을 ü살피는 õº니의 품

÷였으며 인민ø 누í나 위대한 장군ú께Ý ÷

끄Þ는 ø선ü동당을 õº니ÿ 스스ÿÇ÷ ½르

며 따르게 Ý였ö. 

나ÿ¬ õ¼움을 겪던 É난 ì난의 행군, ½

행군Þ기Õ÷ ý÷의 º든 ìÉü 실천의 중î

Õ는 ý제나 인민÷ 놓í있었ö. øîü 인민의 

Í녕ü ½½번영을 위Ýí 헌신의 üì를 ¼쳐

¬Þ는 ý÷의 건½을 념¼Ý는 일군øÕ게 

×신께Ý는 인민ø÷ 좋ÅÝ면 ÷ ¼랄것÷ Ç

öì 교ÞÝ군 ÝÞ였ö.

진Ý 인민을 위ÝÞ는 ý÷의 ì랑은 ½렬Ý였

ö. 인민의 행ý을 최대의 기쁨으ü, Ā으ü í

기Þ며 위대한 생애의 ùÉúÞ기까É 인민을 위

õ ×신을 초½Üÿ ½Üö신 위대한 장군ú÷Þ

였ö.

Èü 일떠선 봉ìÞ설ø, Èü ¼À한 제품ø

을 대Ý실 때ùö ý÷의 첫 ¼으î은 인민ø÷ 

좋ÅÝ는¬였ö.

Ý기Õ øî인민은 ×명앞Õ Þ련÷ ÷쳐올 때

ùö, 당ÕÝ Èü운 í상을 제ÞÝì ìÞü의

건설의 전성기를 열õ놓기 위한 ìÆø÷ 전¼

될 때ùö 무궁무진한 힘을 À동Ýí Ö를 ý으

ü, î경을 순경으ü 전환Þ켰ö.

ø선ü동당을 대중ü 혼연일체를 ÷룬 당으

ü 건설Ý신 위대한 장군ú의 당건설ÆÉ은 æ

º 경애Ý는 ñòó동ÉÕ 의Ýí 빛나게 계승

되ì있ö.

ý÷께Ý는 :모든것을 인민을 위Ý여, 모든

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Ý여!;ÿ는 íþ를 제

ÞÝÞì 전당÷ 인민을 ì랑Ýì 인민을 위Ý

í 멸ìý무Ý며 인민Õ게 의üÝ÷ý 령÷Ýì

계신ö.

É난Þ기Õ÷ ýÿÝ였É만 최근년간 당Þ의

øÕÝ 중ÖÝ게 토의되는 문제ø÷ º두 인민

생활ü 관련된 문제ø÷ö. æº øî의 곳곳

Õ 인민의 행ý을 위한 È ü리øü È ù을ø, 

대규º온실농장ø÷ ö후ý순Üÿ 솟Åæ르ì있

는 현실은 ø선ü동당의 인민대중제일ü의ÝÞ

를 떠나 생할Ú Çö. 

위대한 장군ú의 ½멸의 당건설ÆÉ은 경애Ý는 

ñòó동É의 현명한 령÷Õ 의Ýí æº÷ ýÿ

ÝÉ만 래일÷ 빛나게 계승될것÷ö.

글 본사기× 강경Ú

6월 5일은 세계환경의 À

÷ö.

ü체61(1972)년 제27ì ç

엔총ÞÕÝ는 환경üþ를 인ù

공동의 중Ö한 ü제ü 제기Ý

ì ÷ 분ýÕÝ î제É×ø를 

÷ùÝ며 ýõ 6월 5일을 세계

환경의 Àü 기념할것을 결Ý

Ý였ö.

÷때ü½ñ î제ìÞ는 인ù

의 삶의 ñ전인 Éí의 생Ü환

경을 üþÝ기 위Ýí 많은 노

½을 기울í왔ö.

î제É으ü 환경üþ를 위한 

전문기í¬ 설¾되ì íÿ ×

þø÷ ÌÝ되였으며 일½ 나

ÿøÕÝ는 6월 5일½ñ 1ü일

동Í을 환경ü간으ü ÝÝì 환

경üþ와 관련한 행ìø을 진행

Ýì있ö.

얼ù전 본ì기×는 세계환경

의 À을 þ으며 î토환경üþ

성 Ü장 김광þ를 만나 ÷ý기

를 나누었ö.

기×: 생Ü환경은 인민ø의 

삶÷ ÿ리내리ì ××손손 대를 

÷õ 살Å¬게 될 ×연환경, 생

활환경÷며 ÷를 üþÝ는 ìÆ

은 한Þ÷ Í홀히 õÝ는 Í될 

중Ö한 문제ÿì 본ö.

처장: ý렇ö. ö리 나ÿÕÝ

는 당ü Ý½의 ÝÍÕ 따ÿ 환

경üþ를 위한 ìÆ÷ 전î¬

É인 ìÆ으ü 활À히 진행되

ì있ö.

ü체110(2021)년Õ 진행된 

ø선ü동당 제8ì대Þ와 É난

õ 12월Õ 진행된 당중앙위원Þ 

제8기 제6ì전원Þ의를 비롯한 

íÿ 당중앙전원Þ의øÕÝ î

토관리와 생Ü환경üþìÆü 

관련된 문제ø÷ 중ÖÝ게 토의

되ì üÆø÷ 명Þ되였ö.

ö리 î토환경üþ성ÕÝ는 

2년전Õ 환경질기준ü 환경æý

¼질¼출기준을 비롯Ýí íÿ 

평¬기준을 üÖ내용으ü Ý는 

î¬환경üþ기준을 üÞÉ으

ü ÝÝì ÷Õ 기초Ýí 환경

øì와 üþìÆ을 진행õ나¬

ì있ö.

기×: 올õ õ떤 ìÆø을 진

행Ýì있는É 알ì싶ö.

처장: 환경영향평¬½, 페기

페설¼취¯½을 비롯한 환경ü

þ와 관련한 íÿ ½ü ý Þ행

규Ý, 세ßø÷ 전면¼Ý된데 

기초Ýí ý 실행을 위한 ìÆ

ø을 내Āì있ö.

공장, 기ÆÍøÕÝ는 생산 

및 건설ü 관련한 계ßØ성ÕÝ

½ñ 환경문제를 í체É으ü 반

영Ýì있ö.

뿐만Å니ÿ ü통½생Ü환경

¼선종þ계ß을 단계별ü 세ö

ì Ý진Ýì있ö.

또한 Åù산¬스측Ý기와 ½

ç먼É측Ý기를 비롯한 환경×

동측Ý설비ø을 갱신Ýì있으며 

생¼권üþí를 비롯Ýí üÖ

üþíø을 öÞ øìÝì ý 

관리를 ¼선Ý기 위한 ìÆ을 

힘있게 벌리ì있ö.

전îÉ¼위ÕÝ 나무î기와 

½Ý천Ý리 등÷ 활À히 벌õÉ

ì있으며 ù을ü 일ñ를 문ÖÉ

으ü 꾸리기 위한 ìÆ÷ 꾸준

히 진행Ýì있ö.

기×: ÷ ìÆÕ 대한 인민

ø의 열의¬ ýö 높öì 본ö.

처장: É® õ느 Éî, õ느 

½문, õ느 단위ÿ 할것Ç÷ 환

경üþ를 ×기×신을 위한 ìÆ

으ü í기ì ×기 ù을, ×기 

일ñ를 문Ö위생É으ü 꾸리

기 위한 ìÆÕ Éþ 떨쳐나Ý

ì있ö. 

평양ÞÕÝ는 원½ø성계ß

을 세öì 공원÷나 ç원É, Ý

원øÕ ýÉ를 þ리É으ü ¼Þ

Ýì ü리형성상û성Õ þ게 ¬

üÚ와 ýÉ, 꽃밭을 ø성Ý였

ö. 또한 전ý계ßÕ 따ÿ Ú÷

의 Ú½Ö, 원½ÖìÆ÷ 진Ý

Þ키ì있ö.

뿐만Å니ÿ  É방øÕÝ÷ 

×연É리Éø건ü 기후풍토를 

ì¼Ý면Ý 원½ýÖìÆ을 활

À히 벌리ì있ö.

전ýÉ인 계ß을 단계별ü, 

üÞÉ으ü 세öì 진행되는 

환경üþìÆÕ 의Ýí 생활ø

건ü 환경÷ ÷÷ ¼선되í¬

ì있ö. 

기×: 좋은 ÷ý기를 ø¼ü

õ ¼ìÝö.

*        *        *

당과 대중의 당과 대중의 
혼연일체를 이룩하시여혼연일체를 이룩하시여

중시되고있는 생태환경보호사업
- 세계환경의 날을 þ으며 î토환경ü호성 Ü장 김광호와 본사기×의 대ö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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×½÷Õ는 ¼량÷ 많ì ¼

살÷ 빠르며 É은 »ü Āí½

¬ Àü된 ½ü Ý천÷ 많Å Ú

½À전Íø÷ ÉÉ Ïö. 

희천ÞÕ만÷ 희천À전Í, 

희천2þÀ전Í와 희천3þÀ전

Í¬ 건설되í ÉÉ Ï은 전½

을 생산Ýì있ö.

희천3þÀ전Í의 일군øü 종

Æ원ø÷ 올õ 1. 4분기 전½생

산계ß을 Ú행한데 ÷õ 2. 4분

기 전½생산계ß을 초ü완ÚÝ

기 위한 ìÆÕ 총ý진Ýì있ö.

 일군ø은 세½É인 계ß을 í

체É으ü 세öì 경제øÊìÆ

ü É휘를 따ÿ세öì있ö.

À전ÍÕÝ는 ÍÝÉ인 전½

생산을 위õ 충분한 Ú위를 ü

장Ý기 위한 ìÆÕ 선ìÉ인 

힘을 넣ì있ö.

종Æ원ø은 ý제íø¼관리

체계의 ÖíÕ þ게 íø¼관

리와 üÚ를 Ý상É으ü 진행Ý

며 한방울의 ¼÷ 허실ÝÉ Ï

게 Ýì있ö. û히 ýø은 계절

Éø건Õ þ게 ÷ 많은 ¼을 ×

üÝ기 위한 대Í을 세öì ¼

관리를 기술규Ý의 Öí대ü 진

행Ýì있ö.

À전ÍÕÝ는 높은 효률을 

ü장Ý기 위한 ìÆ÷ 내Āì

있ö.

종Æ원ø은 기술기능Ú준을 

제ìÝ는 한편 À전설비øÕ 

대한 Ø¬üÚ를 깐É게 Ýì 

운전øØ을 표준øØ½의 Öí

대ü Ýì있ö. ý리ì 대중É

기술×신운동을 Éþ 벌¼ ¬

Þ있는 ý의ìÍø을 ÷ÈÝì

있ö.

최근Õ만÷ ÷곳 기술×øü 

종Æ원ø은 Ýü의 É혜와 힘을 

þ쳐 þ리É인 기술×신Í을 내

놓Å À전기와 ì단기대üÚ기

일을 종전Õ 비õ 훨씬 앞당겼

는¬ Ý면 À전기ÚìÀ¼÷

를 üÞÉ으ü ø절Ýí 효률을 

üö 높였ö. 

ý런¬ Ý면 î¬üÞ원 연

íìø의 방øÎÕ À전설비ø

의 ìì를 미연Õ 방É할Ú 있

는 기í를 È롭게 제ØÝí 전

½증산Õ ÷¼ÉÝ였ö.

글   본사기× 강은순

사진 본사기× 김강무

  설비마다 만가동, 

          만부하를 걸어    

희천3호À전Í에Ý는 대중É기술혁신을 앞세워 설비의 만가동, 만부
Ý를 ü장Ýì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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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교편Ê공장ÕÝ 생산되는 

:갈ý기;상표를 단 제품ø÷ 

평양ÞÍ의 ½ÖØøü 상Øø

ÕÝ 판ý되ì있ö.

:갈ý기;상표를 단 운동ý, 

겉옷, Î옷, Ú영ý, 샤쯔 등은 

형Ü와 É갈÷ ö양Ýì 질÷ 

좋은것으ü Ýí 인민øÎÕÝ 

ÚÖ¬ 높ö.

공장ÕÝ는 옷Õ 대한 ì¿

ø의 Öí¬ 끊ÇÇ÷ 높Å¬

ì있는 ø건ÕÝ ýø의 기þ와 

Þ대É미¼Õ þ는 ö종ö양한 

제품ø을 생산Ý기 위한 ìÆ을 

Éþ 내Āì있ö.

ö양한 형Ü의 옷÷Íü 설

계를 생산Õ ÷ÈÝ는것ü ý께 

제품의 질을 높÷기 위Ýí 종

Æ원ø 누í나 기술Þ÷의 ü인

÷ 되ì있ö.

퇴근후÷면 종Æ원ø은 üÞ

기술ü¯실ÕÝ Èü운 옷÷Í

ø을 í상Ýì ý 질을 높÷기 

위한 Þ÷을 꾸준히 Ýì있ö.

ý런¬ Ý면 공장ÕÝ는 제

품의 질을 높÷ì ö양Ö를 ü

장Ý기 위한 기술×신을 힘있게 

벌리ì있ö.

련관단위기술×øü É혜를 

þ쳐 Í형ì온ìÖýÉ기를 제

Ø한것을 비롯Ýí íÿ¬É ý

의ìÍ으ü ýÉ의 질ÉÚ준을  

높÷ì있ö.

ý리ì º든 ¬공공ÝøÕ

Ý 종Æ원ø의 기술기능Ú준

을 높í ý 편Ê¼의 질을 철

È히 ü장Ý÷ý Öí성을 높

÷ì있ö.

재단Ê장의 기대공ø은 공장

÷Í실ü 기술준비실ü의 련계

밑Õ Èü운 형Ü의 편Ê¼Õ 

대한 재단을 üÞ기술É으ü, 

질É으ü 진행Ý기 위õ 노½

Ýì있ö. 

ýø만÷ Å니ö.

공장의 ý õ디를 ¬üÅ÷ 

제품øÕ Ý성을 öÅ¬는 기대

공ø의 ù음을 엿볼Ú 있ö. ×

ßøÕ게 ÷ 좋은 옷을 õÈ히

¼는 õº니øü 같은 ý ù음

÷ 공장설비ø의 기술갱신ü 생

산을 Ý동Ýì있는것÷ö.

 

선교편Ê공장에Ý는 대중É기술혁신을 일으켜 생산을 Ý상화Ýì있다.

선교편Ê공장에Ý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

- 선교편Ê공장을 þÅÝ -

글   본사기× 변진혁

사진 본사기× 홍광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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ç당ü ÿ÷당, ¼엿을 기본으ü Ý면Ý ì탕

ü ü×를 비롯한 당üùø을 생산Ýì있는 평

양í산공장ÕÝ 최근Õ 종þÉ인 ¿알편튀기생

산공Ý을 Èü ×¾Ý였ö. 

공장ÕÝ È 공Ý을 꾸릴것을 »표ü 한것은 

몇õ전½ñ였ö.

현재 생산Ýì있는 제품øÕ 만ùõÝ는 ý제

¬÷ 세계É인 ß료공ÆÀ전Ý세Õ 따ÿ설Ú Ç

으며 인민ø÷ 선þÝì 반기는 당üùø을 내

놓을Ú Çö는것을 절¼한 공장의 일군øü 기

술×, ü동×ø은 분Àõ나섰ö.

÷렇게 되í 공장Õ는 기술×, 기능공øü 기

술×신ø¬ øÊ되ì È 공Ý¼Ý을 위한 연í

¬ ÞØ되였ö. 종þÉ인 생산공Ý을 꾸리는데Ý 

제일 õ¼운것은 ¿알전Ü리공Ý÷였ö. 

÷ 공Ý을 ×¾Ý×면 종 ¿알원료ø의 Ð

¼기, 눈, 껍질분리 등 íÿ¬É 기술É문제ø

을 õ결õý Ý였ö.

기술×신ø 성원ø은 ¿알전Ü리공ÝÕ 대한 

세계ÉÝ세를 깊÷ 연íÝì 전문Éß을 ÷ýÝ

면Ý 공장ü î내의 실ÝÕ þ게 설계를 완성õ

나갔ö. 일군øü 종Æ원ø÷ 기À한 ý의ìÍ, 

기술×신Íø을 내놓Å 공ÝÚ¾Õ Éþ 기íÝ

였ö. ý런¬ Ý면 공무Ê장ÕÝ는 설계의 Öí

대ü 설비제Ø을 제기일Õ 끝내기 위õ 헌신É

으ü 노½Ý였ö.  

Èü운 생산공Ý×¾을 위한 일군øü 기술

×, 종Æ원ø의 열의ÎÕ ¿알전Ü리공Ý÷ Ú

¾되게 되였으며 ÷õ ü리Ý출¼생산공Ý을 비

롯한 ö른 공Ýø÷ 련÷õ 완성되게 되였ö. 

÷ üÝÕ 공장ÕÝ는 원료Ý량공¯기, çÑ

기, ×동ÿ장기를 비롯Ýí 35종의 40í대의 설

비ø을 ×체ü 제ØÝ였ö.

Èü운 ¿알편튀기생산공Ý을 꾸¼놓은 결ü   

코코ÅĀ편튀기, ü리편튀기, 코코ÅĀ알튀기 

등  6종Õ 24¬É의 È 제품ø÷ 생산되게 되

였ö. 

뿐만Å니ÿ 공장ÕÝ는 선진기술을 ¿Åø÷

기 위한 ìÆ÷ Éþ 내Āõ 제품의 ¬ÉÚ÷ º

÷ì 질÷ 높í나¬ì있ö. 

공장의 기ì장 김세원은 :공장ÕÝ ü둔 성

ü의 비결은 ö른데 있É Ïö. É난 Þ기 üÞ

기술ü¯ìÆ을 꾸준히 벌¼ 종Æ원ø의 ÉÉ능

½을 높í준데 있으며 ý üÝÕ ×체의 üÞ

기술½량, 인재½량을 ½Ö한데 있ö.;ÿì ù

Ý였ö.

글   본사기× 김영은

사진 본사기× 리영철평양í산공장에Ý î내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Ýí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

공장에Ý 제품의 질제ì와 È 제품개À에 º를 ½ì 대중의 É혜를 þ쳐가ì있다.

- 평양í산공장에Ý -

공장에Ý 생산한 제품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¿ì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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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×: 최근년간 øîÕÝ는 

ø선민üü의인민공Öî 대기

æý방É½, ø선민üü의인민

공Öî ÷Þ경영½을 비롯Ýí 

인민øÕ게 Å½÷ì 문명한 문

Ö생활ø건ü 환경을 ü장õ줄

데 대한 ½ø÷ È롭게 ÌÝ되

ü나 ÚÝü충되ì있ö. 

÷ º든 ½øÕ는 인민ø의 

생활ü Āí된 ½규Ýø을 제

ÝÝ기 위한데 선ìÉ인 관î을 

ü리는 ø선ü동당의 숭ì한 인

민관÷ ö¼í있ö. æº íÿ

분øü ÷ 문제를 ¬Éì ÷ý

기를 나누¼ì 한ö. 

김철원: ö리 î¬의 ÞÍ은 

인민ø의 생활을 전É으ü Í

ÇÉì ü살피며 ýø의 ý리

증진Õ 필Ö한 º든 ø건ø을 

ü장õü는것으ü 일관되í있

ö. 공ÖîÕÝ는 인민ø의 ß

생활은 ¼론 Èì 쓰ì ì는것

으ü½ñ ÞØÝí 일Ýì ¼ö

며 문ÖÝÝ생활을 누리ì Þ료

¿는데 ÷르기까É º든 문제

ø을 ýø의 Öí와 리øÕ þ

게 풀õ나¬ì있으며 À전Þ키

ì있ö.

전반É무료교è제를 통õÝ

÷ ö리 나ÿÕÝ 실ÞÝì있

는 ÞÍ의 인민성을 잘 알Ú 있

ö. ö리 나ÿÕÝ는 Þ생ø의 

Þ÷ü 실험실÷은 ¼론 ü외

활동, ÷ì와 견Þ, ý영생활

을 위한 비용까É º두 î¬¬ 

½öÝì있ö. ý리ì Þ생

ø의 교ý, 교üÝ, 참ìÝ, 

Þ용품ø을 공¯Ýì있ö.

Þ교교è뿐 Å니ÿ ìÞ교è, 

일Ý면Ý ¼ö는 온¾ 형Ü의 

교è÷ º두 î¬의 ½ö으ü 

진행되ì있는것으ü Ýí ö리 

나ÿ의 전반É무료교è제÷는 

ý 대상ü ¼위¬ ýö 넓ì ÿ

괄É÷며 전면성을 띠ì있ö. 

ö리 î¬¬ 실ÞÝì있는 

ÞÍ의 ö월성은 ü건½문ÕÝ

÷ ý 생활½÷ ¾렷÷ 나Ð나

ì있ö. É난õÕ ø÷÷친 최

대비상방î위기를 90í일만Õ 

성üÉ으ü ÍÝ관리Ý게 된데

는 의ìö당íî제를 비롯한 예

방의Þ을 기본으ü Ý는 ìÞü

의ü건ÞÍø을 떠나Ý 생할

Ú Çö. 

ìÞü의제÷의 ö월성을 ü

íü는 인민ÉÞÍø¬운데

는 õ린÷øü½ñ 년ü×øÕ

게 ÷르기까É ü¼É는 ÞÍ

÷ 있ö.

기×: 끊ÇÇ÷ ü충되ì있

는 õ린÷üè교양제÷Õ는 î

¬¬ 인민ø의 생활을 ÍÇÉ

ì üüÅü는 ìÞü의의 본

Ü¬ ÚþÉ으ü 반영되í있ö

ì 본ö. É난õ 2월Õ ÌÝ된 

ø선민üü의인민공Öî èÅ

½÷ ý것을 실증õüì있É 

Ï는¬. 

김철원: É난õÕ ÌÝ된 

ø선민üü의인민공Öî èÅ

½Õ는 힘¬울Úý õ린÷øÕ

게 Ý성을 ÷ ßÅ붓ì ý ì랑

의 힘으ü 공산ü의미래를 향

Ýí 완½Ý게 나Å¬는것÷ 

ö리 ×명의 전진방ß, À전

방ß으ü 되íý 한öì Ý신 

경애Ý는 ñòó동É의 숭ì한 

후대관÷ 깃øõ있ö. 

÷Õ 대õÝ는 ½ì연íÍ 

연íì ø희승선생÷ Ý실 ÷

ý기¬ 많öì 본ö. 

ø희승: 내¬ Üí나 ç년Þ

절을 ü낸 일본땅ÕÝ는 õ린÷

ø÷ ¬Ýü ìÞ의 ½ö으ü, 

ðÞü리ü 되ì있ö. 

É®÷ 일본ÕÝ는 돈÷ Ç

õ 제¬ 낳은 ×ß을 버리ì ç

Þ원øÕÝ õ린÷øÕ 대한 Þ

대행위¬ 성행Ýí ìÞÉ¼의

를 일으키ì있는것÷ 례상ì÷

ö. ý뿐÷ Å니ö. Å÷를 낳

으면 Ê장ÕÝ 쫓¬나 생계를 

çÉ할Ú Çõ Å÷를 ÿ기Ý

는 ñ성ø÷ ÚöÝö. 

ýÿ나 ö리 나ÿÕÝ는 Å

÷ø을 위한 Þ제품ü장ìÆ÷ 

최ö선, 절대Þ되ì있으며 õ

린÷ø÷ ÚÕÝ ½ºøü ý

께 É내는 명절À, 휴ß일까É

÷ î¬ÕÝ는 의무É으ü Þ제

품을 공¯Ýì있ö.

기×: 경공Æ½문ÕÝ 제품

생산을 질량É으ü 높í 필Ú

Í비품, 기초ß품문제를 원만

히 õ결Ý는것은 î¬의 인민

ÉÞÍ÷ 인민øÕ게 ¬닿게 Ý

는 중Ö한 ìÆ÷ÿì 본ö. 

빈명철: ý렇ö. 경공Æ½문

ÕÝ 인민Í비품ø의 질을 제ì

Ýì 품종을 º÷며 원¬를 낮Ý

는것은 ö리 당÷ 내세운 5¼년

계ß의 중ÖüÆ÷ö. 

É난õ ýÜÿ þÆ한 ø건

ü ½리한 환경ÎÕÝ÷ ö리 

경공Æ½문의 º든 근ü×ø은 

생산활동을 힘있게 벌¼ È Þ

년÷를 þ으며 전î의 º든 Í

Þ교, 초¯, ì¯중Þ교, 대Þ

ÈÞ생øÕ게 È 교ýü Í¬

방, 신À, Þ용품을 일ß으ü 

공¯Ý였ö. 

û히 É난õ 평양Þ와  ÷

øÕÝ 끊ÇÇ÷ 진행된 ÷

한 경공Æ제품전ÞÞø을 통Ý

í 생산×와 Í비×ì÷, 생산

×øì÷의 의견ü 경험교환÷ 

활À히 진행되였ö. É® 경공

Æ½문의 공장, 기ÆÍøÕÝ

는 Í비품의 질을 높÷기 위한 

된¼¿을 일으켜 인민ø의 þ

평을 ¿는 필Ú품, ×기 단위

를 상ÝÝì 대외Þ장Õ 내놓

Å÷ 손É÷ Ç는 제품을 생산

Ý기 위한 ìÆ÷ 힘있게 벌õ

Éì있ö. 

기×: Ú문제는 세계É으ü 

¬장 î한 ìÞÉ문제의 Ý

나÷ö. 

경ø동의 ÈÚ을 ¿은 ø희

승선생의 ÷ý기를 ÷ì싶ö. 

ø희승: 올õ 73살인 내¬ 

한 일÷ 있ö면 한생 øî의 ½

ì를 연íÝ면Ý ìí¼문제를 

õ명Ý는데 기í한것뿐÷ö. 

÷것은 ½ìÞ×üÝ 응당 Ýí

ý 할 일÷ö. 

÷런 나Õ게 øîÕÝ는 Ú

÷ÕÝ 제일 좋은 Ú을 Í¬ü

었ö. Ýù 꿈같은 일÷ö. ÷ 

Íß을 일본Õ 있는 형제ø÷ 

알면 Åù 놀랄것÷ö. 일본을 

비롯Ýí ö른 나ÿøÕÝ î

Þ의ì당÷ ×리잡ì있는 ü변

은 제일 좋은 ×리ü 되í í기

Õ는 행Ý기관ø÷ ĀÚ되í있

ì 권세있는 ì¿ø만÷ 살ì있

ö. ÷런 곳의 Úø은 ý ¾÷ 

Å청나ö. ýÿ나 내 øîÕÝ

는 명당×리Õ þÖüÝ을 건설

Ýí 평¼한 ì¿øÕ게 Í¬ü

었ö. ý뿐÷ Å니ö. 

경애Ý는 ñòó동É께Ý는 

ü통½½ÍöĀßüÝí 준공

ßÕ 참ÞÝÞí 준공테프를 끊

으Þì þÖüÝ을 ¿ÅÍì ì

ù움의 인ì를 üý 올리는 È

Ú의 ü인ø을 따뜻÷ Þýõ

üÞ였ö. 

알ìü니 나뿐÷ Å니ÿ 경

ø동Õ Èì한 ì¿øº두¬ 한

생을 ×기 일ñÕÝ 성실히 일

õ온 평¼한 근ü×øü üÞ×

ø÷였ö.

½ì를 ü÷켜ü면 명당×리

Õ î¬기관ü 관리ø÷ 살 Ú

을 건설Ý기 위Ýí 민간인ø의 

Úø을 헐õ버린 례는 있었õ÷ 

인민ø÷ 살 þÖüÝ을 건설Ý

÷ý Ý였ö는 례는 Ç었ö. æ

Ê ü동당Þ대Õ 와Ýý 내 ø

îÕÝ는 ¬장 좋은 명당×리ø

Õ 인민ø을 위한 üý한 ýø

¼ø÷ 일떠Ý게 되였으며 æº

ÀÕ는 위대한 Ú령ú의 ÈÝ×

리Õ 인민ø의 살½Ú÷ 세워É

는 동Ýì®Õ Ç는 인민ì랑의 

½ì¬ ýø된것÷ö. 나는 ½

ìÞ×üÝ 인민ì랑의 ½ì¬ 

È¬É는 æº의 현실을 후세Õ 

길÷ 전Ý기 위õ ×기의 본분

을 ö할것÷ö. 

기×: 좋은 ÷ý기를 ø¼ü

õ ¼ìÝö.

*        *        *

인민성으로 일관된 인민성으로 일관된 

공화국의 시책공화국의 시책

좌ö회

ø희승

사회과Þ원 ½사연íÍ 연í사

 후ü원사, 교Ú, ½사

빈명철

경공Æ성 부î장

김일봉

본사기×

김철원

평양Þ인민위원회 부î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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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양의 대동½ 한ý판Õ 위Þ한 풍ÞÚ¼한 

릉ÿ÷Õ는 평양î제ÞíÞ교¬ ×리잡ì있ö.

Þ교는 ü체102(2013)년 5월Õ ¼설되였ö.

×연환경Õ õ울리게 ÅöÝ게 꾸¼진 Þ교는 

1만í㎡의 ½É면ÉÕ 교ì와 운동장, 기Ûì, 

문Ö후생Þ설øü 되í있ö.

É난 10년간 Þ교ÕÝ는 전ý성있는 Þí선Ú

후비ø을 ÉÉ Ï게 키워냈ö.

Þ교ÕÝ는 è체É준비만÷ Å니ÿ 령활성ü 

성, 투É 등 일련의 종þÉ인 É표를 중ÞÝ

며 Þí선ÚüÝ의 ×질ü 능½÷ 뛰í난 Þ생

ø을 선ÀÝ는것ü ý께 ø기교èÚ준을 끊ÇÇ

÷ 높÷ì있ö. 

÷곳ÕÝ는 Þ생선À기준을 높÷ 세öì õù

ö 전îÉ¼위ÕÝ Þí를 ÉýÝ는 Þ생øü í

ÿ 단계의 Å한 Þ험을 ü쳐 öÚ한 Þ생ø을 

ÈÞ, 편ÈÞ키ì있ö.

Þ교ÕÝ는 Þ생ø의 ÉÉ능½ û히 ýÀ성을 

계ÀÞ키는것을 ¬장 중ÞÝì있ö.

½교장 한광일은 경애Ý는 총비Ý동É께Ý 첫 

¼교ß÷ 있은 며î후 ÷곳을 þ으Þí Þ교를 

Þ생ø의 î리Éû성Õ þ게 잘 꾸리ì 관리운영

Ý며 교è½령을 þ리É으ü ÝÝì 교è교양ì

ÆÕ 큰 힘을 넣õ öÚ한 Þí선Úø을 많÷ 키

워낼데 대한 ù씀을 ÝÞ였öì Ý였ö.

Þ교ÕÝ는 Þ생ø을 É능형, ýø형의 선Ú

øü 키ö는데 체è교Ú훈련의 중Ø을 두ì있

ö. 즉 기계É인 공¼만÷ Å니ÿ ÚÞü 변Ý

는 경기Ý황Õ 대ÜÝ기 위한 능½, 전술의ß능- 평양î제ÞíÞ교를 þÅÝ -

훈련에 열중Ýì있는 평양î제ÞíÞ교의 Þ생들

미래의미래의 축 축 구 선 수구 선 수
들로 자란다들로 자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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½을 제ìÝ는데 º를 ½ì있ö.

Þ생ø의 나÷Õ þ는 üÞÉ인 체è교Ú훈련

방½을 É용Ý는것은 ¼론 선진É인 훈련방½ø

÷ Éþ ¿Åø÷ì있ö.

÷곳 교원, 연íìø은 ÞíÞ교 통þ교è경

영Ýü체계를 ¼ÀÝí 교Ú훈련Õ 리용Ýì있

으며 ÝüÚ단을 리용한 훈련 및 경기평¬체계

를 ÷÷ 완성Ý기 위한 ìÆÕ÷ 힘을 넣ì있ö.

Þ생ø은 Þ년별Õ 따르는 íÿ Þü»ø÷ ¼

ö며 ö방면É인 Éß을 ÷ýÝì있ö. 

Þ생øÕ게 Þí기술을 ¼워üì있는 실기분

ü의 É÷교원ø은 É난 기간 íÿ 체è단øÕÝ 

öÚ한 Þí선Úü 활þ한 전É을 ¬Éì있으며 

¼ø경험÷ 있는 ¼øøü 꾸¼져있ö.

É난 기간 ÷곳 Þ생ø은 ö른 나ÿ 청Í년Þ

í팀øü의 친선경기를 통Ýí 경기öü 경기의

ß을 높í나갔ö.

Þ교를 졸Æ한 많은 Þ생ø÷ î내1½ùÞí

팀øÕ ýÿ되í ù활þ을 Ýì있ö.

글   본사기× ¼  해

사진 본사기× 김영호

Þ생들은 É÷교원들의 ÉþÉ인 É÷밑에 높은 기술을
ÍçÝ기 위해 훈련을 거듭Ýì있다.

ÚÆÞ간을 통Ýí 다방면É인 Éß을 쌓ì있는 Þ생들

전술훈련을 진행Ýì있는 É÷교원과 Þ생들

2016년 ÅÞÅÞí련맹 14살미만 Í녀Éî별
선Ú권대회를 비롯한 í러 î제경기들에Ý 
Þ교가 ¿Å안은 ö승컵과 상장들의 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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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양ÞÕ 있는 중íî æ탄çÞ원은 뛰í난 õ

린÷ø을 많÷ 키워내는 çÞ원ø중의 Ý나÷ö. 

É난 Þ기 ÷ çÞ원ÕÝ는 전îÉ으ü 진행되

는 çÞ원õ린÷ø의 예술종þ공연ü 예술Þ전 등

ÕÝ öÚ한 평¬를 ¿은 재간둥÷ø을 많÷ ¼

출Ý였ö.

ýÿ한 성üÎÕ는 õ린÷ø÷ É니ì있는 재

능의 û을 옳게 ¬¼낼뿐 Å니ÿ ý것을 훌륭히 

꽃피워¬는 원예ì와÷ 같은 ÷곳 교양원ø의 노

½÷ 깃øõ있ö. 

çÞ원ÕÝ는 관찰½ü 표현능½, 예술É¼ 

등÷ û별히 좋은 õ린÷øÕ게 깊은 관î을 ü리

ì ýÕ þ게 교è을 üì있ö. 

교양원ø은 õ린÷ø의 인ß능½ü 동îÕ þ

게 üÝÍ을 세분ÖÝí 음의 ß별ü À음을 Ý×

히 Ý÷ý Ýì있ö. ý리ì þøü Í리의 일Þ, 

þøü 률동의 일Þ를 ü장Ý÷ý Ý는 한편 형상

Õ÷ 별한 힘을 기울÷ì있ö.

ýø의 Æ기교èÕÝ ûÝÉ인것은 õ린÷ø의 

손놀½Õ 앞Ý Æ기ø의 Í리É갈ü 양상 등Õ 대

한 표상ü 인ß을 ¬É÷ý Ý는것÷ö. ÷ÿ한 

방½은 õ린÷ø÷ ×기¬ öø는 Æ기Õ 대한 파

Æ을 깊÷Ý는데 ÷움을 üì있ö. 

뿐만Å니ÿ õ린÷øÕ게 Ö술÷ ¬르쳐üõ 

ýø½ü ý께 형상능½을 높íüì있ö.

÷곳 교양원ø의 ùÕ 의Ý면 재간둥÷ø을 키

워내는데Ý 성Æü 기Æ, 률동을 결þÝ면 효üÉ

÷ÿ는것÷ö. 

çÞ원ÕÝ는 교Ú경연, 분ü토론Þ 등을 ×ü 

¬Éì 교양원ø의 ×질을 높÷기 위한 ìÆ÷ 잘

õ나¬ì있ö.

À전Ý는 현실ü 높Å¬는 õ린÷ø의 ÉÉ능

½Õ þ게 교è방½을 ½단히 ¼선õ나¬¼는것

은 ÷곳 교양원ø의 한결같은 ù음÷ö.

교양원ø의 노½Õ 의õ çÞ원ÕÝ는 최의연, 

김원진, 김ç진, 황ü현을 비롯한 많은 ¯ù재간

둥÷ø÷ ×기의 재능을 활Þ 꽃피öì있ö.

글   본사기× 강경Ú

사진 본사기× 김성철

ü체111(2022)년 9월촬영

피Å노를 ¼öì있는 õ린÷(왼ÿ ö)

놀÷Þ간을 즐겁게 ü내ì있는 õ린÷들(왼ÿ Å래)
ý½ý리기를 ¼öì있는 õ린÷들(æ른ÿ ö)
주산련습을 Ýì있는 õ린÷들(æ른ÿ Å래)

중íî æ탄ç치원을 þÅÝ

민ùÆ기를 ¼öì 
있는 õ린÷들

중íî æ탄ç치원을 þÅÝÝÝÝÝÝÝÝÝÝÝÝÝÝÝÝ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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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î에는 Úï년세월 한Ê종에Ý 성실한 땀을 ¼쳐

가는 근ü×들÷ ÚÇ÷ 많다.

누가 ü건ù건, 알Å주건ù건 사회와 집단을 위해 

헌신의 ×÷을 È¬가는 ý들에게 나라에Ý는 공훈×

동차운전사, 공훈탄부, 공훈기계제Ø공, 공훈미용사, 

공훈인쇄공 등의 ¾높은 칭호를 안¬주었다.
공훈미용사 김선희

평천íî편의봉ììÆÍ 공

훈미용ì 김선희를 두ì ì¿ø

은 Å½ö움을 Í¬ü는 ñ인÷

ÿì ùÝì있ö.

ý만큼 ý는 많은 ì¿ø의 

÷한 취미와 기þ, 얼Ā형Õ 

° þ는 º리형Ü를 ¬꾸õ줄

줄 Å는 솜í있는 미용ì÷ö.

¼론 천성É인 재간을 ¬진데

÷ 있É만 ý는 무Ý운 노½¬, 

Ý열¬였ö.

Ü음 미용을 ¼울 때 교원÷

손의 힘Õ 따ÿ 미용술의 기½

÷ üÿ진öì 한 ù 한ù디를 

÷ì ýÀü 실험을 õü며 ý

것을 ñý한 ý였ö.

ý는 천Ü만상인 ì¿ø의 

÷한 º리형Ü와 ÖíÕ þ는 

미용술을 ÷ýÝ기 위Ýí 많은 

품을 ø였ö.

꾸준한 노½은 빛을 ü게 되

였ö.

ý는 À¼형, Ð원형, 파÷

형을 비롯Ýí íÿ º리형Ü

øÕ Ý통Ý게 되였으며 손ú

øÕ게 Å½ö움ü  젊음을 Í

¬ü게 되였ö.

ý는 손úøÕ 대한 미용봉

ì를 ÞØÝ기 전Õ 현재의 º

리형Ü¬ 손ú의 얼Ā형ü º리

ðÕ õ울리는¬, 계절É으ü 

손ú÷ 즐¬ È는 옷형Ü와 É

갈Õ õ울리는 º리형Ü는 õ

떤것÷겠는¬ 등 íÿ ÷ÕÝ 

손ú의 기þ를 만ùÞ켜줄 º리

형Ü를 í상õü면Ý 손ú의 의

향ü ×기의 견õ를 일ÞÞ키며 

세련미를 ûíõüì있ö.

ý 나À ý는 Ú많은 ì¯미

용ìø을 키워냈으며 ü체97

(2008)년 공훈미용ì의 칭þ를 

Úí¿았ö.

많은 견÷생ø÷ þÅ와 ý 

비결을 ¼õ볼 때면 ý는 ÷렇

게 대÷한ö.

:흔히 미용ì는 미술¬Üÿ 

ýøÉ인 ø형예술É표현능½

÷ 있õý 한öì 한ö. ÝÉ

만 ýüö 먼È 인간Õ 대한 ì

랑ü 성실성½ñ Éñý 한ö

ì 본ö. ý래ý  손úø의 기

þ와 Þ대É미¼Õ þ는 Å½ö

운 º리형Ü를 í상Ýì 봉ìõ

줄Ú 있ö.;

공훈인쇄공 한인남

øî인민øÎÕÝ 널리 애ø

되ì있는 :ø선예술;을 비롯

한 잡ÉøÕ는 평양종þ인쇄공장

평판1Ê장 인쇄공 한인¸의 노

½÷ 깃øõ있ö.

¸ø의 눈Õ 잘 띄É Ï는 일

ñÕÝ 인쇄공으ü 근 40년을 

일õæì있는 ý는 인쇄À행Þ

간ü 인쇄¼의 질을 ü장Ý는

데 É혜와 열Ý을 ö ¼Þ였ö.

ÝĀÝì ý잡한 설비Î내

를 손®ü듯 파Æ한ö는것÷ 

헐Þ Ï았ö. ÝÉ만 ý는 일ñ

Õ ¼Þ¿×ù× Ýø빨리 ì

¯기능공ø의 Ú준Õ ÷üÝ기 

위õ ×기 교대를 ùÞì÷ 일

ñ를 ¿É Ïì ÷ÆÝ게 노½

Ý였ö.

ý는 ì¯기능공으ü 성장한 

후Õ÷ Ýü 돕ì ÷끄는 Ú단

ü의기풍을 높÷ À휘Ýí 6명

의 기능공을 양성Ý였ì Úï

종Õ Ú½Ø의 ½Î품을 ×체

ü ù련Ý였ö.

ý리ì 설비Ú리와 관리Õ 필

Ö한 종 공íø÷ ý쯘히 ¾

Ýõ진 공íý÷ 만øõ ØÆ반

øÕÝ 리용Ý÷ý Ý였ö. Ý

기Õ ý를 두ì 일군øü 종Æ

원ø은 깐진 일솜í와 헌신성

을 É닌 Ê장의 ü¼ÿì 찬ì

를 Å끼É Ï았ö.

ý 나À ý는 높은 ¯의 

î¬Ú훈을 ¿았ì ü체101

(2012)년Õ는 ìÞü의애î공

ü×의 영예를 É니였으며 ü체

105(2016)년 2월Õ는 공훈인쇄

공칭þ를 Úí¿았ö.

글   본사기× 김î기

사진 본사기× 리  철

공훈×동차운전사 류금철

송산궤÷전ììÆÍ 운전ì 

ù®철은 É난õ 광명성절을 

þ으며 공훈×동ì운전ì칭þ

를 ¿았ö.

ýÀ ý는 Úï년전 ìÞ생

활의 첫걸음을 내Ú던 때를 Ý

öÝ였ö. õ¼Ý½ñ 운전ì

를 꿈꾸며 ý¼ü던 ý¬ ø향

륜÷ Ç는데ö¬ 길÷¬ 30ím

나 되는 궤÷전ì를 맡았을 때 

실ý÷ 앞Ý는것을 õ쩔Ú Ç

었ö.

ìÝ½변한 ü선을 따ÿ ü릴 

때면 궤÷전ì옆을 É나Þ는 승

용ìø÷ ½ÿ울 때÷ 있었ö.

ÝÉ만 궤÷전ì를 몰ì ü

리Õ 나Ý면 ÅÊ 애티를 벗É 

못한 ×기Õ게 용Ðì Ý÷게 

인ì를 ü내ü기÷ Ýì 명절

À÷나 휴ß일÷면 Ýù Úì¬ 

많öì ÷ öÝ히 ÷ý기õü군 

Ý는 손úø의 진Ýõ린 º÷을 

ü며 ×기 ÊÆÕ 대한 애í을 

¬É게 되였ö.

ý 애í은 ö½Å닌 ×기

¬ 인민을 위õ ý무Ýì있ö

는 긍É였ì ýü½ñ ¬öü

게 되는 공민É×÷였ö.

ÝÉ만 인민의 ý무×üÝ의 ì

명을 ö한ö는것은 ùÜÿ 쉽É 

Ï았ö.

ý제인¬ 운행÷중 손úø을 

¬ý Ü운Ì ý의 궤÷전ì¬ 

ì장으ü 멎õ선É÷ 있었ö. 

손Õ Í을 든 대Þ생øü ÍÐ

깝게 Þ계를 øíöü는 많은 

ì¿ø의 Þ선÷ õ쩐É ×기를 

꾸Þ는것만 같았ö. ý때 ý는 

×Í¼으ü 얼Ā을 øÚ¬ Ç었

öì 한ö.

ý 일÷ 있은 후 ý는 ×신

Õ게 높은 Öí성을 제기Ý였

ö. 예비½Î품ü 공í를 충분

히 준비õ놓ì 운행ÞØ전ü ü

ì후 ×¬×ÚÕ 누íüö 많은 

품을 ø였ö. 

일Ö일, 명절À÷면 ¸먼È 

운행길Õ 나섰ì ì장난 ì¬ 

있으면 ¼을 È워¬며 Ú리를 

÷와ü군 Ý는것÷ õ느덧 ýÕ

게 ÷관Üÿ ÿõ졌ö. 근 30년

Õ üÝ는 ý의 ü동생활은 ÷

렇게 흘ÿ왔ö.

æº÷ ý는 :인민을 위Ý

í ý무ý!;÷ÿ는 글À÷ È

¬진 1002þ궤÷전ì와 ý께 

만경대-평양îü선을 ü리ì

있ö.

근로의�성실한

땀과�노력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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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î의 영Ö예술인øÎÕ는 

능란한 ¼ö연기ü 관중øÕ

게 깊은 인상을 ¸긴 ¼öø

ü ý께 ¸ö른 Ö술ü ÷½을 

¸긴 ¼öø÷ 있ö.

ýø중Õ는 1970년대ù½ñ 

30í년간을 Ö술¼öü 일õ온 

인민¼ö ù®희÷ 있ö.

관중ø은 ý의 얼Ā은 몰ÿ

÷ ý의 »Í리는 누í나 Íö.

ý만큼 ý는 Å÷ü½ñ ü

인îÕ ÷르기까É ö양한 Ö술

형상을 할줄 Å는 명¼ö÷ö.

ì¿øü 신인¼öø은 ýÕ

게 ÷렇게 »군 한ö.

:õÎ면 ù÷ ý렇게 ×연

스ÿ운¬? ù을 ×연스Ā게 Ý

¼면 õ떻게 Ýíý Ý는¬?;

û히 ü체103(2014)년½ñ 

평양연þ영Ö대Þ ¼öÞ½ 교

원으ü 일Ý면Ý ¼öÖ술ü»

의 ½의Õ 출연할 때면 많은 청

½생øÕ게Ý÷ ÷런 ¼음을 

×ü ¿군 한ö.

¼론 ý는 천성É으ü ¸ñ 

ý õ떤 형상øÕ 대õÝ÷ 

흉내를 잘 내는 취미¬ 있었

ö. ýÿ나 ÷것÷ 재능÷ì 

실½의 전½ü 되는것은 Å니

였ö. 

ý¬ ìÞ생활의 첫À을 내Ú

었던 때였ö.

행운÷ÿ 할¬ ý는 ýø생

활의 첫걸음을 øîÕÝ ç명

한 Ö술¼öøÎÕÝ 떼였ö.

óôõ상계관인, ü½영웅÷

며 인민¼öø인 ½î, æ향문

을 비롯Ýí 많은 Ö술재ìø

ü 나란히 예술형상을 Ý였ö.

초Þ기 ý는 선대¼öø의 

Ö술형상을 º방Ý는데 전념

Ý였ö.

ýÿ나 º방만으ü는 ý제 ¬

÷ ¼성있는 ¼ö, ý õ떤 î

형상÷ 맡Å Ú행할Ú 있는 명

¼ö¬ 되É 못한ö는것을 깨û

게 된 계기¬ 있었ö.

위 대 한  령 ÷ × 

ö÷ø동É께Ý는 ½후의 ì전

ÉüØ :영화예술론;ÕÝ ¼

ö는 ýø×üÝ ×기의 øû

한 ¼성ü ý께 형상ÕÝ ö양

한 인¼ø의 ¼성을 살¼내ý 

한öì ÁÖüÞ였ö.

위대한 장군ú의 ½후의 ì전

ÉüØ을 Þ÷Ý는 üÝÕ ý는 

Ö면Õ 등장Ý는 ¼ö÷ ýÿÝ

É만 Ö면뒤의 ¼ö, Ö술¼ö

Õ게는 ×기만의 øû한 음Éü 

형상Éû기를 ¬É는것÷ ì활

É÷ÿ는것을 절¼Ý게 되였ö.

ý는 인민øÕ게 친Ûõ진 

ñ¼öø의 øû한 Í리음É을 

연íÝ기 ÞØÝ였으며 ýøü

는 ö른 ×기의 Ö술형상É»

Í리를 þ기 위한 Ðí를 üý

Ý였ö.

선대¼öø의 Ö술형상ÕÝ 

öØø을 기öÝì ý것을 활

용õü는 üÝÕ ×기의 ìç한 

Ö술형상É묘리를 þì ý것을 

½단히 련ùÝ였ö.

ý는 Í리형상을 ½üĀì ç

순한 Í리É갈ü, ýÿ면Ý÷ 

üö 생활É÷ì ×연스Ā게 형

상Ý기 위한데ü »표를 세öì 

꾸준히 노½Ý였ö.

명¼öø의 대ì를 베껴¬É

ì ̧ 몰래 련÷õü면Ý ×기의 

상대É인 þØ을 À견Ý게 되였

ì 결ý을 ìÞ기 위õ 훈련Ý

ì 또 훈련했ö.

ýÕ게는 출근길ü 퇴근길

을 비롯Ýí 생활의 õ느 계기

나 ö ìÉü 훈련의 련Î÷였

ö. 생활의 íÿ 계기Õ 만나

게 되는 ÊÆ별ì¿ø의 년령

별ù투, ö양을 Ý나Ý나 관찰

Ýì 기öõ두었ö. ÑÅÍÕ 

¬Ý Þ을 »÷는 Þ간Õøì 

곁ÕÝ 노는 Å÷øÕ게 öÝ 

ù을 Þ켜ü면Ý Å÷ø의 À

음ÕÝ ûÝ은 ýö 연þÝì 

Ø게 ø린ö는것, ÷À÷ ü성

ü성 ûÅ나 À음÷ 일ýÉÉ 

못Ýì È벌½÷ û÷Ýö는것

을 À견Ý게 되였ö.

÷런 í체É인  연í와 관찰, 

ýÕ 대한 Ý×한 기öü ½단

한 련÷üÝ은 ý¬ 선대¼öø

의 öØø을 ÷÷만 한것÷ Å

니ÿ ýÎÕÝ ×기의것을 þì 

공ì히 한 나Àü 되게 Ý였ö.

÷ÿ한 나ÀÎÕ ý는 ö른 

¼öøü í별되는 øû한 Í리

ýøü ×기의 º÷을 ¾Ýõ나

¬기 ÞØÝ였으며 Øì 관중ø

을 ¼성있는 »Í리ü 끌õ당기

기 ÞØÝ였ö.

Ýí ö½Ø예술영Ö :민ù

ü 운명;(ü동계¯편)ü 예술

영Ö :대홍단ÍÇ비Ý;ÕÝ 

세련되ì 활ü한 Ö술ü 영Ö의 

견인½을 ÷÷ 높÷는데 ÷¼É

Ý였으며 íÿ 외î영Öø의 î

형상÷ 훌륭히 Ú행Ý였ö.

ý는 ü체87(1998)년 공훈¼

ö칭þ를, ýü½ñ 7년후Õ는 

인민¼ö칭þ를 ¿았ö.

한Þ¯동ý÷며 관ý있는 명

¼öø인 인민¼ö 김ÝÖ, 공

훈¼ö 한용팔ü ý께 교단Õ 

Ý있는 ý¬ Þ생øÕ게 È버

릇Üÿ Ý는 ù÷ 있ö. 

:생활ÕÝÜÿ ùÝÿ, 생

활Õ 진실Ý게 À을 붙인 Ö

술÷ÿý 관중øÕ게 공¼을 

üì 영Ö의 견인½을 높일Ú 

있ö.;

글   본사기× Å향î

사진 본사기× 김강무

강의를 마치ì Þ생들에게 생활Î에Ý 얻은 경험을 ÷ý기해주ì있다.교원협의회를 Ýì있는 류®희

:생활에서처럼 말하라,:생활에서처럼 말하라,

생활에 진실하게 발을 붙이라;생활에 진실하게 발을 붙이라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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ú은 물 출렁÷는 대동강기ï에 닻을 내린 
한Ý의 ç람선인양 Ý있는 평양대동강Ú산물
ß당.
÷ ß당은  산물ì기료리를 ÷Ìü운 봉사환경

에Ý 맛볼Ú 있는것으ü Ýí 많은 손님들ü 흥
성÷ì있다.

3층으ü 되í있는 ß당은 연건평÷ Ú만㎡에 
달한다.
ß당에 들õÝ는 손님들의 눈길을 제일먼È 끌

õ당기는것은 철½상õ, 룡Ýõ, 련õ, 칠É송õ
를 비롯한 물ì기들÷ ÷실거리는 크ìØ은 실내
못들÷다.

ß당의 ìç한 ûÝ은 ý õ느 ßì실ÕÝ나 

산¼ì기ü 료리를 만øõ 봉ìÝ는것÷ö. ÷

ÿ한 까ýÕ øî인민ø은 평양대동½Ú산¼ß

당을 :산¼ì기ß당;÷ÿì 즐¬ ½르ì있ö.

1층Õ ×리잡은 즉Þ봉ìßì실ÕÝ는 손úø

÷ çç히 노니는 ¼ì기ø¬운데Ý ×기¬ »

ì싶은것을 ÊÙ ì르면 즉ÞÕÝ 건져낸 산¼

ì기를 ¬공Ý는 료리ì의 솜í÷ 볼Ú 있ö.

철½상õÞ나 룡ÝõÞ를 þ은 ¼ì기Þ비빔

îÚ를 봉ìÝ는 îÚßì실ü 룡Ýõ탕, Ïõ

탕, îÉ송õ탕을 비롯한 ¿끈한 ¼ì기탕을 봉

ìÝ는 황®õßì실은 ý제나 만원÷ö.

ú은 물 출렁÷는 대동강기ï에 닻을 내린 3층으ü 되í있는 ß당은 연건평÷ Ú만㎡에



ÿ선형계단을 따ÿ 2층Õ æ르면 민ù료리ß

ì실, ¬ùßì실, 동양료리ßì실, Ý양료리ß

ì실 등 손úø의 ö종ö양한 í미를 만ùÞ켜

줄Ú 있는 ö양한 ßì실øü Ú산¼¬공품ø을 

판ýÝ는 상Ø÷ 손úø을 반¬þì있ö. 

º든 ßì실øÕ는 판형콤퓨ñÕ 의한 료리ü

문체계¬ 세워져있ö.

ßì실øÕÝ는 ø선민ù료리øü 광동ßõ

산¼비빔½, ù카æß메Ý리튀기, ö랑õ초½, 

÷미초½, îÉ송õ은Éí÷를 비롯Ýí 세계의 

÷½난 료리ø÷ 맛볼Ú 있ö. 

ø선ß건Þ형ß의 민ù료리ßì실은 Ù은 민

ùÉ향취ü 손úø의 ù음을 흥ýĀ게 õüì있

ö. 농촌Ú을 생동Ý게 형상한 Üù밑Õ 걸õ놓

은 ìÝ며 ùº, ½냉÷÷íøü :ù당;¬Õ 

있는 :ö¼; 등을 ¼ÿü며 ìç한 민ù음ß

ø의 진미를 öÞ® 맛볼Ú 있ö. ÷ ßì실Õ 

Î으면 ý문¬ü 한Ā의 ý½ù냥 Í¬ü는 대

동½의 ú은 ¼ü ý전ü리, º란봉의 청ù½

÷며 릉ÿ÷와 5월1일경기장을 ¼ÿü며 음ß

을 øÚ 있ö. 

상ØÕÝ 판ý되ì있는 Ú산¼ü ý ¬공품

ø은 º든것÷ î내ÕÝ 생산된 öÚ한 제품ø

÷ö. 

½페úßì실ü 커피봉ì실, 원형ßì실 등÷ 

꾸¼져있는 3층ÕÝ는 íÿ¬É Ú산¼료리와 

ý께 청량음료ø을 봉ìÝì있ö.

÷ ß당을 대표한öì÷ 할Ú 있는 철½상õ

¯Þí÷는 손úø의 í미를 ½Ï 끌õ당기ì

있ö. 

Ù대원의 ùÕ 의Ý면 철½상õ는 2~2. 5㎏Ý

÷일 때 살÷ 만문Ýì ìÍÝí 손úø의 ÚÖ

¬ 높은데 산¼ì기살은 ¯ÞÕ 꿰í 숯½Õ í

ö며 대¬리나 뼈ü는 탕을 끓인öì Ý였ö.

ý흥Þ 흥¸íîÕÝ 왔ö는 한 ñ인은 :철

½상õ료리를 í기 대동½기ïÕÝ 맛ü게 될줄

은 몰랐ö. 앞으ü ¸편ü ×ßøü 같÷ 와Ý 

산¼ì기ü 만든 ¾¬É 료리ø을 öÞ »õü

¼ì 한ö.;ì Ý며 ¼탄을 ®Þ 못õÝ였ö. 

경애Ý는 ñòó동É께Ý는 평양대동½Ú산

¼ß당÷ 세워진 ü체107(2018)년 한õÕ만÷ 

íÿ ì례나 þÅæÞí Ú산¼료리의 질을 높

÷는데 û별한 관î을 ü리ì ÷곳을 þ는 인민

ø÷ ×ýù한 ½편÷ 느끼É Ï÷ý 봉ì활동

을 깐Éì í세Ý게 õý 한öì ¬르쳐ü기÷ 

ÝÞì ö리 근ü×ø÷ ¬ùøü ý께 와Ý 

세계 íÿ 나ÿ의 음ß÷ 맛ü게 Ýíý 한öì 

ÝÞ였으며 ß당운영ü 관련Ýí 걸린 문제ø÷ 

풀õüÞ는 등 öî한 ì랑을 기울íüÞ였ö. 

평양대동½Ú산¼ß당은 øî인민øÕ게 세상

ÕÝ 제일 좋은것을 Í¬üÞ¼ì ý제나 ù음쓰

Þ며 온¾ î혈ü üì를 ö ¼ÞÞ는 경애Ý는 

총비Ý동É의 은ÝÎÕ 나À÷ ÷ 번성õÉ며 대중

봉ì기Éü 인민의 ì랑을 ¿ì있ö. 

글   본사기× 연  ç

사진 본사기× 김혁철

리  철

1층 îÚß사실

2층 초밥ß사실

2층 민ù료리ß사실

3층 원형ß사실

3층 커피봉사실

3층 부페트ß사실



ü체성ü 민ù성, 높은 예술

É형상은 ÷곳 ýØ¬øÕ게 있

õÝ ýØ활동의 기준으ü 되ì

있ö. õ떤 종ù, õ떤 ü제의 

Ø품을 ýØÝ든É ýø은 항상 

÷ 기준Õ ¾Ýí ýØ활동을 

벌¼나¬ì있ö. 

ÝÉ만 ý¾초기 공예ýØ단

의 ýØ¬øÎÕÝ ×¼½÷대

형꽃병을 비롯한 íÿ 공예Ø품

의 옻î을 할 때 전통É인 ¬은 

É÷ Å닌 원É을 선ÝÝ기÷ 

Ýì ×¼½÷÷ î내의것을 

리용ÝÉ Ï은 경ö÷ 있었ö.

÷렇게 만든 공예품을 ø선

의 공예품, ø선의 ×¼½÷공

예품÷ÿì 떳떳÷ ù할Ú Ç

었ö. 

ýØ¬ø은 선øø÷ ýø한 

전통É인 기½ü É을 살리면Ý

÷ 재료를 î내의것으ü 리용Ý

기 위한 ìÆ을 ÉþÉ으ü 벌

¼나갔ö. 

ìîõ린 노½끝Õ ýø은 

옻î공예의 ö양한 기½ø을 ñ

ýÝì 활용Ý게 되였으며 ø¼

껍질÷ î내ÕÝ ½É÷¬ 높ì 

광Ý÷ 나는것을 þÅ내í Ø품

ýØÕ í현Ý게 되였ö.

ý üÝÕ ýø÷ ýØ한 전

통É인 ¬은É¼탕Õ 흰×¼

½÷를 한 대형×¼½÷꽃병 

:½두산의 환희;를 비롯한 Ø

품ø÷ îüÉ인 Ø품으ü, 민

ù의 Ý취¬ 넘Þ는 ø선ß의 

×¼½÷옻î공예ü 높÷ 평¬

되게 되였ö.

®Î공예, »공예, 만년Ö, 

ü공예ýØ¬øÎÕÝ÷ 전진

÷ ÷ù되였ö. û히 ®Î공예

ýØ¬ø은 민ù의 전통É인 ç

선îü장ß기½을 계승À전Þ

키기 위한 진É한 노½끝Õ 은

ì장ß기½ü ®Î선상¼기½

ø을 연í완성Ý였ì Ø품ýØ

Õ í현Ýì있ö. üö는 ýø

÷ ÝĀüø용Þì의 제ø기술

ü üø공Ý을 ×¾ý으üë î

내의 ×원ü 기술, 설비ü çÉ

®ÎÝĀ공예품ø을 ýØ할Ú 

있게 한것÷ö.

÷곳 ýØ단ÕÝ는 눈으ü 

¬늠õü기 õ¼운 세½까É÷ 

놀랄만큼 재Þ있게 Ü리할Ú 

있는 높은 ×질을 ¾Ý기 위한 

ìÆ÷ 일관Ý게 내Āì있ö. 

공예¬는 ýØÉ기량÷ Í¿

침되는것ü ý께 ÞÖ¬인 동

ÞÕ ø¬, ÷Í¬¬ 되íý 

Ý며 재료전문¬ü÷ 되íý 한

ö는것을 명î한 ÷곳 ýØ¬

ø은 ö방면É인 Éß의 Ñ을 

쌓ì ýØÉ기량을 높÷기 위õ 

애쓰ì있ö. 

ýø은 ½ìÉ으ü 내¼æ는 

공예기½øÕ 대õ Ý술한 Ú

많은 Íø을 파ìø었ì 현대

×료ø÷ 깊÷ 연íÝ였ö. 한

편으ü는 æ랜 ýØ¬øÕ게Ý 

÷ÆÝ게 ¼웠으며 좋은 종×를 

쥐기 위õ 나ÿ의 명승É, 명Í

øÕ 대한 ÷ì÷ 줄ï Ý였ö. 

øî의 만Ú대ýØ사 공예ýØ가들÷ 선ø

들의 î기와 재능÷ 깃든 민ù공예를 현

대É으ü 계승À전Þ키기 위해 노½Ýì

있다.

민족적색채가 짙은민족적색채가 짙은

다양한 다양한 공예품공예품들을들을

÷들의 노½에 의해 øî의 민ù문화의 ü물ì는 더 풍부해Éì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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ýØ단ÕÝ는 ýØ¬ø÷ 

ý일Å침 Îì를 Ý는것을 ÷

관ÖÝ÷ý Ý는 한편 기량À표

Þ, Ø품þ평Þ 등을 ×ü øÊ

Ýí ýø의 경쟁î을 ÷÷ 높

íü었ö. 

÷ üÝÕ ýØ¬øÎÕÝ 

Èü운 ýØ기½ø÷ Üí나

게 되였ö.

®Î공예 :공Öîý건 70돐

기념컵;, 만년Ö :îü산의 

피Å노¼위;, :리명ÚĀÿ¬ 

¼ÿü÷는 곳ÕÝ;, ü공예

:½두의 준ù;를 비롯한 많은 

Ø품ø÷ îüÉ¬Þ를 ¬É는 

공예품으ü 평¬되였ö. 

뿐만Å니ÿ 현실ü제와 

îÖ, ×연풍경을 형상한 Ø품

ø, 생활É÷면Ý 민ùÉÉÌ

¬ Ù은 ö양한 공예품ø을 Ú

많÷ ýØÝ였ö.

øî의 민ù문Ö의 ü¼ì를 

÷÷ 풍½히 Ý¼는 ÷곳 ýØ

Ú단의 노½은 æº÷ 계Î되

ì있ö.

글   본사기× 강경Ú

사진 본사기× Ç철명

인체의 면î을 높íüì 장

기를 튼튼Ý게 Ý며 원기를 Þ

ýÞ켜ü는 건½þ제인 üþ은 

æº ì¿øÎÕÝ í전히 인기

제품으ü 되ì있ö.

만년제þ공장ÕÝ 생산되ì있

는 :만년;상표를 단 üþø÷ 

íý×ø의 þ평을 ¿ì있ö.

경çì, ï전대ü환, 원형삼

꿀, ¼성ì¼인삼탕 등 30í

¬É의 üþø은 ÷미 î내는 

¼론 세계 íÿ 나ÿøÕ 명þ

품으ü 등ý되였ö.

þø은 øî의 ç명한 ¼성ì

¼인삼ü 무공õ의 천연Ú½Î

ÕÝ ×ÿ는 천연þ재ø을 ü원

료ü Ýí 만øõÉì있ö.

생산공Ý의 GMPÖ¬ 높은 

Ú준ÕÝ ü장된 공장은 É난 

30í년간 품질Õ 대한 î¬표

준ü î제É인증을 ö선ÞÝì 

위생Í전성을 철È히 öüÝì

있ö.

생산ÕÝ ûÝÉ인것은 최신

üÞ기술을 ¿Åøí ì¼þÖ

스의 ý량을 95%÷상 ü장Ý

í üþ의 효능을 높÷ì있는

것÷ö.

공장ÕÝ는 üþ생산을 위ü

ü Ý면Ý 종 ÕÞ료와 순환

기계통Þ료Õ 좋은 ì¼þø을 

¼À생산Ýì있ö.

살ííÕÝ Å미ýü린을 Ý

출분리Ýí 만든 비Ð민B
17
üì

þü 봇나무껍질ü 잎ÕÝ ú리

테르페노÷ü를 분리Ýí 만든 

베틀린교½þ, 황®Å연기관É

ý교½þ을 비롯한 공장의 제

품ø은 천연ì¼þ재를 리용한 

öÚ한 항Õ, 항균ì¼þøüÝ 

ì용×øÎÕÝ 반향÷ 좋ö.

:ö리는 ì¼þ생산의 규º

와 ¼위를 넓Ö 인기¬ 높ì ì

멸되É Ï는 Èü운 øØÉ표ø

을 연í¼Àõ내는것을 »표ü 

Ýì있ö.;ÿì É¼인 김Ý련

은 ùÝ였ö.

글   본사기× 김성경

사진 본사기× ÇÝî

만Ú대ýØ사 공예ýØ가들÷ ýØ한
공예품들의 일부

공장에Ý ¿은 î가품질인증증Ý와 생산된 

þ품들의 일부

È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협의회를 진행Ýì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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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당î은 재일동ÿø의 민

ù교è을 ù살Ý기 위Ýí 민ù

¼Ðü의¬ 뼈Î까É ¼í있는 

þöø깡패ø을 내세워 ø선Þ

교øü 재일동ÿ×ñø을 대상

으ü 살인, 방Ö, Ú단Ā행을 

ü리낌Ç÷ ¼행Ý였ö.

일본반동ø÷ 손때»Ö 길

ÿ낸 öø깡패ø은 ¬장 잔인

한 방½으ü ø선Þ교 Þ생ø

을 살õÝ는 귀Þ같은 만행을 

¼행Ý였ö.

1962년 7월 규슈ø선중ì

¯Þ교 ì철÷Þ생은 ø선Þ

교 교ý을 Èì ø선ù을 한ö

는 리çü 일본½량¼의 칼Õ 

찔¼ 14살 꽃나÷Õ 숨을 ü두

었ö. 같은 õ 11월 3일Õ는 ¬

나¬와ø선중ì¯Þ교 신영철

(15살)Þ생÷ 일본 þ세÷대Þ

½Î 제2ì등Þ교ÕÝ 진행되는 

문Ö전ÞÞ를 참관Ý던 ÷중 ÷ 

Þ교 ½량¼ø의 Ā행으ü 두¼

ð÷ 깨í져 절명Ý였ö.

1963년 5월 2일 Èò ÷꾜÷ 

Þ½ýî ÷Ö¯½ÖØ ÉÝü

리ÕÝ 일본 ì꾸Þ깡대Þ½Î 

ì등Þ교 ½량Þ생 25명은 ÷

꾜ø선중ì¯Þ교 Þ생 5명Õ

게 생úÚ을 걸õ Ú단Ā행을 

¬Ýö 못õ 변광ßÞ생의 æ른

ÿö리를 칼ü 찔ÿ 중상을 È

혔ö. 5월 17일 일본 ÷쇼꾸제1

ì등Þ교 ½량¼ 3명ü ý를 ¼

후ø종한 þöø분×Õ 의Ýí 

÷꾜ø선중ì¯Þ교 Þ생÷ ½

üÕ 칼Õ 찔리ö는 ì건÷ 또

öÞ À생Ý였ö.

일본당î은 ÷런 þ히 위험한 

살인ì건, 살인미Úì건ø÷ À

생할 때ùö 살인¼, Ö의×ø

을 Éþ 비þÝ였으며 :증ü½

ù;÷ÿ느니, :÷ýî 위험÷ 

Çö.;느니 Ý는 미명ÝÕ 체

ÿ한 ¼인ø을 ¼úüü나 놓Å

ü면Ý 파¼ÞÝ게 놀Å대였ö.

일본반동ø은 þöø깡패ø

을 내몰Å ø선Þ교øÕ 대한 

방Ö÷ 공공연히 ¼행Ý였ö.

1962년 3월 ÷¼ÿ기ø선중

ì¯Þ교¬ Ö재ü ½Ð버리

는 ì건÷ À생Ý였ö. 중대

한 ì건ÇÕ÷ ½íÝì 일본

경찰당î은 증ü¬ ½명×Ýö

는 리çü Ö재의 원인을 끝까

É Á히É Ï은Ì ì건을 덮õ

버리였ö.

1968년 1월 2일 ¼ 나까æì

까ø선초중¯Þ교Õ ÷Éì양

÷ù냥 기í든 Æ당ø은 Þ교건

¼Õ Þç를 ÿ리ì ½을 질ÿ 

2층교ì를 몽땅 ½Ü워버리는 

천인공노할 만행을 È질렀ö.

재일동ÿø의 피땀÷ 스민 

ø선Þ교ø÷ Í되는 Å중한 

ì건ø÷ ̄ 리를 ¼ì À생Ý였

É만 일본경찰당î은 Ö재ì건

Úì를 ì의É으ü Ü공Ý였ö.

총련민ù교èÕ 대한 일본

당î의 üðÉ인 É대¼은 재

일ø선Þ생øÕ 대한 Ú단Ā행

ü ÀÞ, ×½ì건ø÷ ¯리를 

¼ì 일õ나게 Ý였ö.

1965년 2월 6일 ì베Þ의 

3명의 경찰ø은 É나¬는 ì베

ø선중ì¯Þ교 ì영일, ½Ý

훈Þ생을 :외î인등ý증;을 

¬Éìö니É Ï는ö는 당Þ 

Ï은 í실밑Õ 경찰Ýü 끌ì¬ 

옷을 벗기ì 때리ì ì며 ö¼

½ü ÉÉ는 등 ¾은 Æ행을 ¬

Ý였으며 ÷ÿ한 인권침õ행위

Õ 대Ýí Þ생ø÷ ½½히 항

의Ý× :너희ø ø선놈은 일본

ÕÝ 큰Í리를 ÞÉ 못한ö.;

ì º×Ý였ö.

°뒤Õ ½은 ¼÷ À뒤꿈Þü 

흐른öì 경찰ø의 무É한 Āü

는 일본의 ½량¼øÕ게 ý대ü 

전파되í 재일동ÿÞ생ø의 생

명을 노린 위험한 Ú단Ā행ì건

으ü ÷õ졌ö.

1964년 3월 19일 ÷꾜ø선

중ì¯Þ교 ì¯½ 1Þ년 Þ생 

김준øÕ게 ü¼든 일본깡패ø

은 몽둥÷, 기와장, 콩크리úþ

 등으ü ý를 ìÝÇ÷ 내리

쳐 피투성÷ü 만øõ놓ì ÷ý

쳐버리였ö. 김준øÞ생÷ 간신

히 일õ나 근ÜÕ 있는 ü재Í

Õ 신ìÝ였으나 경찰ø은 :¼

인을 þ는ö.;ì Ý면Ý ½상

을 당õ 운신÷ 제대ü 못Ý는 

ý를 1Þ간÷상÷나 끌ìö니는 

비인간É인 만행을 ¼행Ý였ö.

1966년 2월 23일 일본½량¼ 

30í명은 :상대¬ øì생÷면 

누íÿ÷ 좋ö. õÞöÿ.;ì 

뇌까리면Ý ÷꾜ø선중ì¯Þ교 

ì¯½ Þ생 4명Õ게 Ú단É으

ü ü¼øõ 몽둥÷와 þü병 

등으ü Ā행을 ¬Ý였ö.

일본öø깡패ø÷ ø선Þ교 

Þ생ø을 대상으ü ¼행한 Ā

½행위는 1962년½ñ 1972년

까É의 ì÷Õ만÷ 무¼ 100í

건÷나 된ö.

일본반동ø은 ø선ÞùÈì

리를 È은 연þ한 재일ø선ñ

Þ생ø을 ü되는 Ā행대상으ü 

삼ì Þ졸한 Æ행을 일삼았ö.

1983년 11월 24일 일본 ¬와

ì끼ÞÕÝ는 ¬나¬와ø선중

ì¯Þ교 ì¯½ 3Þ년 ñÞ생

을 대상으ü 한 Ā행ì건÷ À

생Ý였ö.

÷À 한 일본깡패는 ÞùÈ

ì리를 Èì Þ교ÕÝ üÅæ던 

ñÞ생Õ게 :ø선인은 일본Õ

Ý 나¬ÿ.; 등의 Āý을 퍼½

으면Ý 나무방ý÷ü ý의 º

리를 내리쳐 실신Þ키였ö. ÷

ü½ñ ½ü 10í일만인 12월 

6일Õ는 Ö¯ÝùÕÝ ø선Þ

교 ñÞ생÷ 숨õ있던 깡패ü

½ñ 칼½½을 당Ý는 ì건÷ 

À생Ý였ö.

총련ü 재일동ÿø은 ì건÷ 

À생한 즉Þ 현É경찰당î을 þ

Å¬ ì건의 진상규명ü 재À

방É를 위한 øÞ를 취할것을 

½½히 ÖíÝ였ö. ÝÉ만 경

찰당î은 ì의É으ü ì건Úì

를 질질 끌면Ý 깡패ø의 ¼죄

행위를 눈¼Åü었을뿐 Å니ÿ 

:일½ ý나니ø의 갈갬질;ü 

ĀúÅ버리였ö.

ÞùÈì리를 È은 ø선Þ교 

ñÞ생ø을 ¬냥한 Ā행ì건은 

1980년대초½ñ 1990년대ù까

É õùö Úï, Ú½건Õ ü

Ý였으며 21세기Õ øõ와Ý÷ 

광기õ린 :ÞùÈì리ì냥;은 

끊ÇÇ÷ ¼행되였ö.

¬장 대표É인것÷ ø일평양

선ýÌÝ후인 2003년 1월 29일 

÷꾜 한ý판ÕÝ ¼행된 ø선Þ

ùÈì리칼½½ì건÷ö.

÷ Þ떨리는 인권ù살행위Õ 

경ÆÝí î제Þ생동ùü 세계

ÊÆ련ù Ý기î을 비롯한 î제

기íøü 단체ø은 일본당îÕ 

항의전문을 ü내í ø선Þ교ø

ü Þ생øÕ 대한 ý만É인 탄

Ö을 중É할것을 ½½히 ÖíÝ

였ö. 일본의 량îÉ인 인ìø

ü 교è관계×ø까É÷ :ìÞ

Éþ×Õ 대õ Ā½÷ ¬õÉ는 

현 ìÜ는 É난À의 간또대É진

÷나 전후의 흉Æ한 ì별ì건을 

방½케 한ö.;ì Ý면Ý 일본

ìÞ의 ÿ리깊은 민ùì별¼Ý

을 ¼탄Ý였ö.

2001년 3월 ç엔인종ì별청

산위원Þ는 재일ø선인ø û히 

õ린÷øü Þ생øÕ 대한 Ā행

ü ÷Õ 대한 일본당î의 ½충

분한 대응Õ ö¼를 표ÞÝ면Ý 

일본Ý½¬ ý런 행위를 방ÉÝ

기 위한 É절한 øÞ를 취할것

을 권ìÝ였ö.

î제ìÞ와 일본인민ø의 항

의규탄Õ÷ ½íÝì 재일ø선

Þ생ø을 대상으ü 한 일본반동

ø의 ¾은 ×½ü Āý, Ā행은 

끊기É Ï았ö.

2022년 10월Õ만÷ 일본반

동ø은 ö리 공Öî의 ×위É

인 군ìÉ대응øÞø을 í실ü 

일본ìÞÕ 반공Öî, 반총련í

론을 대대É으ü ùÿÞ키면Ý 

살벌한 ø선인¼Ð분위기를 ø

성Ý였ö.

일본반동ø의 øÊÉ÷며 

계ßÉ인 Í동으ü ù미ÕÅ 

2022년 10월 4일 Ú으ü üÅ

¬던 ÷꾜ø선중ì¯Þ교 중¯

½ 2Þ년 ¸Þ생÷ öø깡패ü

½ñ Ā행, Āý을 당한것을 비

롯Ýí 2¼월ì÷Õ만÷ ø선

Þ교øü Þ생øÕ 대한 ×½

ü Āý, Ā행ì건÷ 12건÷나 

련ÎÉ으ü À생Ý였ö.

öÕÝ ý¯된 ø선Þ교øü 

재일ø선Þ생ø을 대상으ü ¼

행된 살인, 방Ö, Ú단Ā행×료

ø은 빙산의 일Õ ½üÝö.

인륜÷ ùÿ버린 일본땅ÕÝ

는 É® ÷ Þ÷ ø선Þ교ø

ü 재일ø선Þ생øÕ 대한 공

ü 비난÷ 형형ÉÉ의 방½으ü 

끊ÇÇ÷ ¼행되ì있ö.

ø선Þ교øü Þ생øÕ 대한 

살인, 방Ö, Ú단Ā행ì건ø은 

재일ø선인민ù교è을 반대Ý

는 일본반동ø의 þî한 민ù

¼Ðü의와 ì별ÝÍ의 üðÉ

인 표현으üÝ 일본반동당î의 

ø종ÝÕ ½ìÉ으ü, 체계É으

ü ¼행되í온 반인륜É인 ¼죄

행위ø÷ö.

(다음호에 계Î)

재일ø선인민ù교육말살을 노린 

일본반동들의 만고죄Æ의 력사는 

절대로 부정할수 없다
- ø선해외동ÿ원호위원회 비ýý -

(전호에Ý 계Î)

살인,�방화,�집단폭행의�주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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í ìÞü의건설의 전면ÉÀ전

을 ½½히 견인Ý게 될 º든 건

설대상ø중ÕÝ÷ Ö성Éí 1만

세대 살½Ú건설을 제일 앞Ý

나¬ý 할 기본전íü 규ÝÝ

Þ였ö.

Ö성Éí 1단계 건설은 최

Æ의 ø건ü 환경ÎÕÝ 진행

되였ö.

É대세½ø은 공Öî을 ì¾

Ö살Ý기 위õ Í동Ý였ì ü

ÀÉ인 방î위기형세는 øî의 

전진÷상Õ ÷ 큰 장애를 ø성

Ý였ö. 

경애Ý는 총비Ý동É께Ý

는 당중앙위원Þ 제8기 제8ì 

ÝÞîÞ의ÕÝ 현재의 방î형

세¬ ÅÿÝöì Ýí÷ ìÞ

ü의건설의 전면ÉÀ전을 향한 

ö리의 전진을 멈출Ú Çöì 

ÝÞ면Ý Ö성Éí 1만세대 살

½Ú건설ü 련ÿ온실농장건설

ü 같은 인민을 위한 ö리 당의 

Û원ìÆø을 제기일ÍÕ 손É

Ç÷ 완성õý 한öì ½øÝ

Þ였ö.

ý÷의 Ñ월한 령÷와 건

설×øü 전체 인민의 ½같은 

애îîÕ 의Ýí 공ì량÷ 송

Öü리üö 훨씬 ÷ 방대한 Ö

성Éí 1단계 1만세대 살½Ú

건설은 계ß된 Þ일ÍÕ 결Î

되였ö.

ý÷께Ý는 Ö성Éí 1단계 

1만세대 살½Ú 준공ßÕ 참Þ

ÝÞí 군민건설×ø의 Úì를 

높÷ 평¬õüÞ면Ý 평양Þ를 

세계É인 ÷Þü 웅장Ý게 꾸

리며 Ú÷뿐 Å니ÿ É방건설

ÕÝ÷ 일대 전성기를 열õ나

¼으üë 문명한 ìÞ건설을 ö

ýî데 대한 웅É를 öÞ® 피

½ÝÞ였ö.

건Þ은 ½ì¬ ¸긴 ×÷÷

ÿ는 ù÷ 있듯÷ Þ대를 대표

Ý는데Ý 건Þ만큼 위½한 ý

õ¬ Çì 건Þ만큼 생동한 Ö

Ā은 Çö.

당 제8ì대Þ¬ 제Þ한 평양

Þ 5만세대 살½Ú건설계ßÕ 

따ÿ Ö성ÉíÕ 일떠선 1만세

대 살½Ú은 인민을 위한 ì랑

의 ½ì¬ Ú놓ÅÉ는 Þ대의 

×÷÷ì Þ÷÷며 인민을 Ý

º높÷ 떠¿ü는 ø선ü동당의 

숭ì한 리념÷ ÍÅ올린 기념비

Éýø¼÷ö.

�  óôõ종þ대Þ ½사Þ부 

교원 강태일

 숭고한 리념이 안Å올린 기념비적창ø물
평양의 º÷÷ 한õì÷Õ 

또 üÿ졌ö. 

송Öü리와 ü통½½ÍöĀ

ßüÝí¬ 일떠선데 ÷õ Ö

성ÉíÕ 인민의 È ü리¬ 건

설되였ö.

Ö성Éí의 150íÝüÕ 일

떠선 ö양한 초ì층, ì층살½

Úøü 공공건¼, 봉ìý, Þ

설¼ø은 한õì÷Õ 완공되

였ö. 

기É÷ÿì밖Õ ü리 ù할

Ú Ç는 Ö성Éí 1단계 1만세

대 살½Ú은 ü연 õ떻게 일떠

선것인¬.

®Ú산Ü양궁전Éí를 인민

의 행ýü ìÞü의문명÷ 꽃

펴나는 리상향으ü 전변Þ키며 

5¼년계ß기간Õ Ú÷Þ민ø의 

살½Ú문제를 õ결Ý¼는것은 

ø선ü동당의 의É÷ö.

경애Ý는 ñòó동É께Ý는 

평양Þ 5만세대 살½Ú건설의 

첫õ 성üÕ 토대Ýí Ö성Éí

Õ 현대É인 살½Úø을 건설Ý

기 위한 설계÷를 펼ÞÞì 현

명Ý게 령÷ÝÞ였ö.

경애Ý는 총비Ý동É께Ý는 

인민ø의 편의를 ö선ÞÝ는것

은 ÷Þ건설의 ö÷ÿì ÝÞ

면Ý 인민대중제일ü의리념Õ 

þ게 건설ÕÝ 나Ý는 문제ø을 

õ결Ý÷ý ÝÞ였ö. ý리ì 

살½Ú¼Þ계ßÍü ø¼÷, 

형성Í 등을 üÅüÞì 인민ø

÷ 생활Ý는데 편리Ý게 평면¼

Þ, íß¼Þ를 잘Ý며 건Þ형

ß÷ È롭게 Ý÷ý ÝÞ였ö.

ù¼건재의 비중을 높í ÷

Þ미ÖÕÝ 현대É인 맛을 ÷ 

잘 살릴데 대한 문제, º든 

¯양, 상Æ, 편의봉ìÞ설ø을 

살½ÚíßÍÕ 꾸¼üì 간선

÷ü와 É선÷üø을 련결Þ켜 

ü민ø의 편의를 ü장õ줄데 

대한 문제를 비롯Ýí ý÷께Ý 

É÷Ý신 형성Í은 1 630í건

Õ ü한öì 한ö.

ü체111(2022)년 2월 

ý÷께Ý는 Ö성Éí 1만세대 

살½Ú건설í공ßÕ 참ÞÝÞ



ì향Íß

동ÿøÕ게 ì향Íß을 전Ý기 위õ 취재길

을 ÷õ¬던 ö리는 Èü 일떠선 평양Þ의 Ö

성ü리ü À걸음을 옮기였ö.

150íÝü의 넓은 ½ÉÕ ûÉ있게 뻗õ나간 

대÷üø을 중î으ü ÝüÝü 키û움Ý며 ö

ÅÝì 황홀한 ×Ü를 Þ위Ý는것만 같은 초ì

층, ì층살½Úøü ø형Ö, 예술Ö된 양

É의 공공건¼øü 봉ìý, Þ설¼ø…

Ö성ü리는 한Ā의 미술Ø품을 방½케 Ý

였ö.

ý런것으ü Ýí É난 4월Õ 준공ß을 Ý였

É만 É®÷ ÞÍ의 많은 ì¿ø÷ 휴ß일ü 명

절À÷면 È ü리í경을 와Ý는 í기È기ÕÝ 

ì진을 Í으며 즐ü운 Þ간을 ü낸öì 한ö.

÷Ìü운 È ü리의 풍경을 ì진Õ öÅ¬던 

ö리는 Ö성íî 청Ö1동 8인민반 9층 4þÚ

Õ ø¼ü았ö.

ÚÍ의 ¬장인 ½Ýçü인÷ 앞ÞùÕ Þ은 

손을 닦으며 ö리를 þÅü었ö.

ü인은 Åøü 며느리는 일을 나갔ö¬ ÅÊ 

üÅæÉ Ï았öì Ý면Ý õÝ øõ와 Úí경

½ñ Ýÿ며 ö리의 손을 잡Å끌었ö.

덩실한 방 세칸Õ 널Ê한 베란ö, ¬Ýü½

ø의 ù음Õ ÷ì ø게 꾸¼진 ½엌을 비롯Ý

í ÈÚ은 Ý갈Ý였ö. 

Ú×랑끝Õ ü인은 ö리Õ게 ÷렇게 ÷ý기

Ý는것÷였ö.

:î¬ÕÝ 많은 품을 øí É은 멋있는 살

½Ú을 무상으ü ö리 ¬Ý÷ ¿ÅÍ았÷니ö. 

Ýù 꿈만 같÷니ö. 내 Åøü 며느리는 ö 

ü동×È니ö. 원래 살던 Ú÷ Øö며 나ÿÕ

Ý는 ö리Õ게 ÈÚ을 Í¬ü었÷니ö. ý래

Ý 난 Åøü 며느리Õ게 ÷ 은øÕ ü÷Ý기 

위õ 맡은 일을 ÷ 잘Ýÿì ÷르군 þ니ö.;

ö리와 öÍ를 나누는 ü인의 ü½깊은 얼Ā

ÕÝ는 Þ종 행ý¼÷ ìÿ질줄 몰랐ö.

ö리¬ ü인ü 기쁨을 ý께 나눈É÷ 퍼ý나 

Þ간÷ 흘ÿÝý Åø÷ øõ섰ö.

Åø은 Ö즘 ×기는 일ñÕ 나¬÷, 친íø

을 만나÷ ÞÝ의 인ì만  ¿ì있öì Ý면Ý 

ý럴Úý ö리 제÷Õ 대한 ìù움÷ ¬ö 한

¬ý ìæ른öì Ý였ö.

÷õ 초인종Í리¬ 울리÷니 íî인민위원Þ 

일군ø÷ þÅ왔ö. ýø은 생활ÕÝ ½ù되는

것÷ Ç는¬, ¼은 잘 나æ는¬ 등을 í체É으 ü 알Åü며 살½살÷형편을 료õÝ였ö.

취재를 왔ö는 ö리의 ùÕ 한 일군은 ÷렇

게 ùÝ였ö.

:õ느 ¬ÝÕ ø¼üÅ÷  기쁨Õ 넘쳐있는 

ü민ø의 »Í리를 ø을Ú 있을것È니ö. ÷ 

살½Úø÷ õ떻게 ù련된것È니까. ö리 øî

½ìÕÝ ¬장 위험천만Ýì ¯½한 난관ü 장

애ø÷ ¬üúÅ나섰던 þ난의 Þ기Õ 건설된

것÷ Åû니까. 

ÝÉ만 경애Ý는 ñòó동É께Ý는 ý õ떤 

곤난ÎÕÝ÷, ý õ떤 대¬를 Þ르÷ÿ÷ ö리 

인민ü 한 þÎ을 ¬장 철ÈÝ게, ¬장 완½Ý

게 실현õ나¬Þ기 위Ýí Ö성ÉíÕ 현대É

인 È ÷Þ를 건설Ý기 위한 휘황한 설계÷를 

펼쳐üÞ였÷니ö. ¼ü ý ì랑Õ 의Ýí 일

떠선 ö리의 Ö성ü리È니ö. ý래Ý ö리 ü

리의 õ디를 ¬üÅ÷ 웃음÷ 넘쳐나ì있는것

È니ö.;

Ö성ü리Õ 넘쳐나는 기쁨은 ÈÚøÕ만 깃

øõ있는것÷ Å니였ö.

교èø건ü 환경÷ ý쯘히 ¾Ýõ진 ÍÞ교, 

초¯중Þ교, ì¯중Þ교øÕ ¬üÅ÷ 웃음넘

친 Þ생ø의 º÷을 볼Ú 있었ì çÞ원, ÑÅ

ÍÕ ¬üÅ÷ 무Ā무Ā ×ÿ는 Å÷ø의 Á은 

º÷을 볼Ú 있었ö.

원½경관을 펼친 ü리ÕÝ 만났던 원½관리

원 김ý일÷ Ý던 ù÷ 떠올랐ö.

:예ü½ñ 10년÷면 ½산÷ 변한öì 했는

새 거리에
    넘치는 기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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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 ö리 나ÿÕÝ는 1년÷면 천É¼½되ì있÷

니ö. ÈÿÈ롭게 변º되는 øî의 º÷을 온º

으ü 느끼면Ý 나는 Èü 선 Ö성ü리Õ 관리

원으ü 탄원Ý였÷니ö. 인민을 제일ü í기Þ

는 경애Ý는 총비Ý동É의 숭ì한 인민관÷ 응

Þ된 ÷ ü리¬ ÷ 환õÉ게 나무 한ýø, 풀 

한ÿ기Õ÷ Ý성을 ì÷겠÷니ö.;

Ýù 인민의 기쁨, ü÷의 ù세¬ 넘쳐흐르

는 Ö성ü리였ö.

ý래Ý ý런É ö리는 ÷곳을 쉬÷ 떠나ì

싶É Ï았ö.

ö리의 ù음÷ ÷럴진대 20í년전 Ö성땅을 

þ았던 미î 캘리ÿ니ÅüÕ 살ì있는 리춘성

동ÿ¬ ÷제 ì향을 방문Ý게 된ö면 Åù í

기Õ 눌ÿÎ겠öì 할É÷ º른ö.

÷런 생을 Ý며 ö리는 Ö성ü리를 떠났ö.

글   본사기× 김î기

사진 본사기× 김영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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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î의 품에 안¬

Þ원Ý면Ý÷ 상쾌한 맛을 주는 대동강맥주는 ø

선에Ý 나는 ü리와 호프를 원료ü Ýí 만든 음료

È니다.

세계É으ü ÷름난 맥주들과 견주리만큼 öÚ한 양

ø기술÷ É용된 대동강맥주는 한번 마Þì나면 또 

한번 마셔üì싶은 강한 느낌을 줍니다.

비Ð민과 단½질, 광물질을 ýçÝì있õ 건강에

÷ çøþ니다.

산ü ½÷ 많은 øîÕ는 Ú

많은 À전Íø÷ 있ö.

전기의 ø을 üÉ Ï는 ì¿

÷ Ç기Õ 누í나 À전Íø을 

무î히 대ÝÉ Ï는ö.

ý렇É만 ý À전Í를 일떠세

운 설계¬ø의 Úì를 헤Å리는 

ì¿은 ý리 많É 못Ýö.

ý것÷ ì전Õ É질øì를 진

행Ýí 건Þ¼의 Í전성을 öü

Ý는 설계¬øÕ 대õÝ는 대ö

Ú¬ 알É 못한ö.

É질øì 및 설계, í기Õ 

한생을 ö ¼쳐æ며 깊은 땅Î

Õ 량î을 »õ¬ì있는 설계

¬¬ 있ö.

ý는 전½공Æ성 중앙전½

설계연íÍ 공훈설계¬ 장Þ

건÷ö.

:óôõ종þ대Þ을 졸ÆÝ

ì 연íÍÕ ¼Þ¿Å 대동½

À전Í건설Õ íÚÝ던 때¬ õ

제같은데 벌ë È의 근무년한÷ 

47년÷ 되였÷니ö. 내 살Ø같

ì ×ß의 ÷½ü 같은 ®ý½

À전Í, 녕원À전Í, ½두산영

웅청년À전Íø의 ÷½을 ½를 

때면 ¼Þ¬ È롭÷니ö.;ÿì 

ý는 ùÝ였ö.

Ý나의 À전Í건설은 ×동설

계Õ 의Ýí ÷øõ진ö. É질

øì 및 설계는 ý 한 ½분÷ÿ

ì 할Ú 있ö.

ý는 위험한 ¼길Ā건설장Õ 

øõ¬ É질상Ü를 í체É으ü 

øì장ÆÝ기÷ Ýì 험준한 

산À을 톺ì ½줄기를 따ÿ 현

É÷ì를 진행Ý며 설계의 선 

Ý나, Ø Ý나를 ýõ나갔ö.

:É®은 À전된 ÐìÚ단

ø÷ 있õ øì¬ 편리ÝÉ만 

Ü음 À전Í를 건설할 때Õ는 

Ýù 헐Þ Ï았÷니ö. 한번은 

É질øì를 위õ ¼길Ā건설

장Õ øõ갔ö¬ 나æ니 옷은 

¼론 É질의 측Ý¾을 É은 Ú

첩÷ ý Þõ있었÷니ö. ÷때

껏 한 일을 öÞ Ýíý 한ö

ì 생Ý니 온º의 기운÷ À

밑으ü ö ìÿÉ는것같았÷니

ö. 솔Ê히 ÊÆ을 ¼꾸ì싶은 

생÷ ÇÉ Ï았÷니ö.;ÿì 

ý는 ùÝ였ö. 

ù음Î동Öü º대길 때 ý의 

뇌리Õ는 Å버É의 º÷÷ 떠

올랐ö.

나ÿÇ던 ý 세월 중îÕÝ 

살ö¬ 나ÿ¬ õ방되였ö는 

Íß을 ÷ì 한살÷ 된 ×기를 

등Õ Æì øî으ü 온 Å버É.

힘있는 ì¿은 힘으ü, Éß

있는 ì¿은 Éß으ü, 돈있는 

ì¿은 돈으ü 건îìÆÕ Éþ 

÷¼ÉÝ×ì Ý신 위대한 Ú령 

óôõ동É의 ¼선연설을 ø으

며 øî의 üÝü÷ 되리ÿ 결

î한 Å버É였ö.

Å버É는 õ느한 설계연íÍ 

Í장으ü ìÆÝ며 한생을 ý

렇게 살았ö. Å버É는 ×ßø

Õ게 õ디Ý 무슨 일을 Ý든 나

ÿ를 떠¿ü는 üÝü÷ 되í

ý 한öì º ½øÝ였ì ýø

의 ù음Õ 애î의 ½í를 îõ

ü었ö.

비ý ì¿ø의 눈Õ는 잘 

띄öÉ Ïì 알Åü는 ì¿은 

많É ÏÅ÷ ×기¬ Ý는 일÷ 

øîÕ ü탬÷ 된öì 생한

ö면 üÈÇ÷ ý 길을 걸은 

Å버É는 ×ßø의 ü울ü 되

였ö.

ý는 나þ한 ù음을 »었던 

×신을 ÐýÝ며 량î의 길을 

변îÇ÷ 걸õ갔ö.

ýÿö나니 ý는 1년 365일

중 대½분을 º ½ÉÕÝ 생활

Ý게 되였으며 첫 ×ß÷ 40살

Õý ü게 되였ö. À전Íø의 

í공À×와 준공À×는 알Å÷ 

×ßø의 생일은 ¼¼ Ðì살Å

온 ý였ö.

 ý는 ×기 일Õ 대한 무한한 

애í을 ¬Éì É질Þ분ýÕÝ 

나Ý는 절실한 문제ø을 Ý나Ý

나 풀õ나갔ö.

î내ÕÝ Ü음으ü É질ÞÝ

ü문×를 À명Ýí É질øìÕ

Ý 신Î성을 ü장Ý였으며 ÚÞ

É으ü º형Ö한 Èü운 Õ반평

¬방½÷ þÅ내였ö.

÷외Õ÷ Ú많은 ý의ìÍ으

ü 공ì기일을 앞당길Ú 있게 

한것은 ¼론 중Í형Ú½À전Í

설계Õ ÷움을 ü는 íÿ권의 

÷Ýø÷ Ú필Ý였ö.

É질Þ전문¬ø의 존경을 

¿ì있는 ý는 공훈설계¬, 

2.16üÞ기술상Ú상×÷ö.

ü체105(2016)년 나ÿÕ

Ý üÞ×øÕ게 ü는 최ì상

인 2.16üÞ기술상을 ¿던 À 

ý는 ×ßøÕ게 ÷렇게 당½

Ý였ö.

:×기 일Õ 생É을 내느ÿ 

ÝÉ ùì 너희ø을 공½Þ켜ü

ì 내세워준 øî의 번영Õ ÷

¼ÉÝ는 초Þ÷ 되겠ö는 ù음

¬Ù으ü 일Ýüÿ. ÷게 ö리 

Ú의 ¬풍÷ö.;

글   본사기× Å향î

사진 본사기× 김  평

공훈설계가 장Þ건

초 석

평양의 ÷름난 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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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큰 ¼결 Ø은 ¼결 ¼¿÷ 

½면 üÅ½니ö. 월, Ö, Ú, 

», ®, 토, 일.;

며î전 È는 õ느한 농촌ù을

의 동í길ÕÝ íÿ명의 Üñ애

ø÷ ½르는 청ú은 노래Í리를 

÷게 되였÷니ö.

노래Í리¬ ø¼æ는 곳으ü 

눈길을 ü리니 7~8살 난 Íñø

÷ 공원ÕÝ 줄넘기놀÷를 Ýì

있었÷니ö. 

ýø을 ü느ÿ니 몇õ전 신

의üÞ 본½çÞ원을 참관Ý였

던 재중동ÿ 김진향ñ성÷ õ린

÷ø의 줄넘기놀÷를 형상한 공

연을 üì ¼탄을 ®Þ 못õÝ

면Ý ö리Õ게 Ý던 ù÷ 떠올

랐÷니ö. 

:æº ÷렇게 øîÕÝ Å÷

ø의 줄넘기놀÷를 ü니 É나간 

나의 ç년Þ절÷ õ제런듯 되È

¬져 È÷º르게 동îÕ Þõý

니ö. 나의 ì향 ý산ÕÝ는 Íñ

ø÷ È 놀÷를 <ì무땅>÷ÿì 

½르며 즐¬ 놀군 Ý였÷니ö.;

ì¿은 나÷¬ øõ÷ ù음만

은 »É Ï는¬ ¾니ö. ý렇듯 

년ü한 동ÿñ성÷ Å÷ø의 줄

넘기놀÷를 ü며 õ릴É동무ø

ü ý께 ì향ù을 동í밖ÕÝ õ

È무는줄 º르ì 뛰í놀던 Þ절

÷ 못견디게 ý리웠던¬ ¾니ö.

ýÿ ÷번þÕ ö리 민ù÷ 

ýøÝì 대대ü 즐기í온 비¼

질문Öç산의 Ý나인 민Î놀÷ 

:줄넘기놀÷;Õ 대õ ü기ü 

Ý겠÷니ö. 

줄넘기놀÷는 줄을 ü리ü

나 ìÝÞ켜놓ì ý것을 넘으

면Ý 뛰노는 õ린÷ø의 운동

놀÷È니ö.

줄넘기¬ ý제 생¬났는

É ý 년대는 명×Þ ÏÉ만 

ø선봉건왕øÞ기(1392년-

1910년) õ린÷øÎÕ 널리 ü

¯되였öì þ니ö.

ø선봉건왕øÞ기의 ½ì기

ýøÕ는 :옛 풍ÎÕ õ린÷ø

÷ 줄의 량끝을 잡ì 뛰í넘으

며 노는 민Î놀÷¬ 있는데 천

í번까É÷ 뛰í넘었ö. ÷ 놀

÷는 õ린÷ø의 ö리힘ü 기운

을 키워준ö. ý 명칭을 <줄넘기>

ÿì 한ö.;ì 씌í있÷니ö. 

É난 Þ기 평Í÷É방의 Íñø

은 ìÝÞ킨 줄넘기를 Ý였는데 

÷때 ì무줄을 리용Ý였으므ü 

:ì무줄놀÷;, :ì무땅;÷

ÿì ½렀÷니ö.

줄넘기놀÷는 7~8살½ñ 

15~16살까É의 Üñ애ø÷ 

üü ÷른½½ñ 초í½ì÷

Õ 많÷ Ý였÷니ö.

줄넘기는 ýÕ 리용된 줄의 재

료와 탄½성Õ 따ÿ ìÝÞ켜놓

ì 할Ú÷ 있ì ü리며 할Ú÷ 

있÷니ö.

ìÝÞ킨 줄넘기Õ 리용되는 

줄은 º었ö줄었ö Ý는 성질을 

¬져ý þ니ö. ü리는 줄넘기

Õ 리용되는 줄은 두명÷  

줄의 한끝î 잡ì 원을 ý리며 

ü리기때문Õ 신Þ성÷ Çõ÷ 

무방þ니ö. 

줄넘기는 놀÷Õ 참¬Ý는 인

원ÚÕ 따ÿÝ÷ 방½÷ íÿ¬

ÉÈ니ö.

혼×Ý ×기 량손Õ 짧은 

줄을 한끝î 쥐ì ü리면Ý 뛰

í넘는 방½(일명 뜀줄운동), 

두명÷ 긴줄을 ùü 쥐ì ÝÝ 

반원형으ü 크게 휘ü릴 때 ü

기Õ íÿ명÷ 뛰íøõ¬ 넘는 

방½, 한편의 íÿ명÷ ì무

줄을 팽팽히 º÷ì 상대편은 

한명î ýÍÕ øõ¬ 노래Õ 

þÝõ 률동É으ü ÷는 방½ 

등÷ 있÷니ö. 

줄넘기는 õ린÷ø의 체½

단련ü ÝÝ생활Õ 좋은 영향

을 üì있÷니ö. 줄넘기놀÷

를 Ý며 À½한 º동Øü ½단

한 øþ을 Ý는 üÝÕ ºý¬ 

ì와Éì 키÷ 크게 되며 º÷ 

튼튼히 단련되게 ½니ö. 

줄넘기놀÷는 노래¬ 동반되

íý 흥취÷ 있ì 재미있게 진

행될Ú 있÷니ö. Å÷ø은 옛À

½ñ 전Ýíæ는 동Öÿ든¬ ý 

Þ기Õ 즐¬ ½르는 노래Õ þ

Ýõ 줄넘기동Ø을 Ú행þ니ö. 

Å÷ø은 놀÷의 ÞØ전Õ 노래

의 õ느 ½분ÕÝ 줄을 넘을 때 

À동Ø은 õ떻게 Ý며 º동Ø은 

õ떻게 Ý는¬ Ý는 þÎ을 먼È 

Ýí ý대ü Ú행Ý는 üÝÕ 문

ÖÉÍ양÷ 높÷게 ½니ö.

æºÀ Å÷ø의 줄넘기놀÷

는 ×ýù한 동í밖을 벗õ나 

예술공연무대와 î제교예무대

öÕÝ 난÷높은 기술동Øø을 

펼쳐ü÷는 예술종»의 Ý나ü 

À전되였÷니ö. 

동ÿíÿ분, ÷렇게 민Î놀÷ 

:줄넘기놀÷;는 ü세대동ÿø

Õ게 동î을 ½ÿæì있÷니ö. 

ýÎÕ ¼ü ì향Õ 대한 ì랑, 

친Ý, 친öÕ 대한 ì랑÷ ýĀ 

ö¬져있÷니ö.

ö리는 줄넘기놀÷¬ È세대 

동ÿø÷ ×기 øî을 Å는 민

ù의 한 성원÷ 되÷ý ÷끌õ

ü게 되기를 ¼À니ö.

글   본사기× ¼  해

사진 본사기× 라평렬

ü체111(2022)년 9월 촬영

52   금수강산 2023/6   53



668년 9월 ìí¼멸ý후 ý 

ç민ø은 외Éø을 몰Å내기 

위한 투쟁을 줄기ì게 벌¼ 

669년경Õ는 ìîÞý을 위한 

ç리한 î면을 열õ놓았ö. 

û히 대ø영÷ 외ÉÕ 의õ 

÷ü당한 ìí¼ç민ø을 묶õ

세워 ÉÕ게 î대한 Ð을 ü

었ö. ÷때 ÚÝ의 군ì는 Ú

ï만으ü ºõ났ö. ìí¼ç

민ø÷ ì방ÕÝ ºíø× 대

ø영은 698년Õ 동º산(중î 

길½성 돈ÖÞ 성×산성)ÕÝ 

봉건î¬ 진î의 건î을 선ÿ

Ý였으며 초대왕으ü 되였ö. 

진î은 710년대초Õ 나ÿ÷

½을 Àõÿì ìÞ였ö.

대ø영Õ 의Ýí Àõ¬ 

ý건¼으üë Úï년간Õ 걸친 

ìí¼ç민ø의 반침략투쟁은 

성üÉ으ü 결Î되게 되였ö.

Àõ의 ü민은 대½분 ìí

¼ç민ø÷ì 일½ ù갈인ø

÷ 있었ö.

건î÷후 î½÷ ½Ö된 À

õ는 동ù의 나ÿ인 신ÿ와 선

린관계를 ú었으며 Ý¾ÿ의 

ü궐(후동ü궐)Õ ì신을 파

견Ýí î교관계를 Ú¾Ý는 

한편 ¾방의 º든 세½ü 련þ

Ýí 외É의 침략을 견제Ý는

데 힘을 기울÷였ö.

ý후 외É의 침È을 성üÉ

으ü úÅ낸 Àõ는 ü변나ÿ

øü의 î교관계를 À전Þ키면

Ý 동방의 평ÖÉ환경을 ù련

õ나갔ö.

Àõ의 통Þ제÷는 3성, 6½

를 기본으ü Ýì í기Õ  관

청ø÷ ÍÎ되í있었ö.

3성은 최ì중앙관청ø인 Ý

당성, 선ø성, 중대성÷였ö.

ÀõÕÝ 3성, 6½제를 중

î으ü Ý는 î¬기í는 대체

ü 8세기중þÕ 기본É으ü ì

í되였ö.

ÀõÕ는 황제î¬의 ÝÞ기

í인 3ì, 3공제÷÷ 있었ö.

ÀõÕ는 3성, 6½외Õ 중

Ý대, 전중Þ, 종ÎÞ, 문É

원, Ü상Þ, ì빈Þ, 대농Þ, 

ì장Þ 등 많은 중앙관청ø÷ 

있었ö.

Àõ는 Ý연한 É방통Þ체제

를 ¾Ýì있었ö. É방통Þ체

제는 ì¼후îü 같÷ 후î왕

Õ게 통Þ권을 위Ç한 Éî÷ 

있었으나 대½분 î왕의 Ê할 

Éü 되í있었ö.

Àõ의 군대는 ú군ü Ú군

으ü í성되였으며 군ì제÷는 

중앙군ü É방군으ü ÷øõ져

있었ö.

ÀõÕÝ는 인민ø의 ýøÉ

ü동Õ 의Ýí 8세기-9세기Õ 

농Æ, Ú공Æ생산÷ ºõ나ì 

÷Õ 따ÿ 대외무î÷ 일ÝÝ

게 À전Ý였ö.

토É¬ 기½져 íßü ¸È, 

ü일 등÷ 많÷ 생산되였ö. í

ß은 ø, ü리, 콩, ÚÚ 등 밭

íß÷ 기본÷였ì 일½ É방

øÕÝ는 ¼를 재¼Ý였ö. 초

원øÕÝ는 Í, ù, 양, 돼É 

등을 많÷ 길렀ì ¾½와 동½

의 산간É대øÕÝ는 íÿ¬É 

산Ù승ì냥÷ 많÷ Ý였ö. 

½Ý천ü þÚ, ¼öÕÝ

는 Ú산¼÷ 많÷ 생산되였ö. 

농Æ, Ú공Æ, ÚÙ승기르기, 

ì냥, ¼ì기잡÷ 등 생산÷ 

À전Ý는 üÝÕ  É방ÕÝ 

많은 û산¼ø÷ 생¬나 ö른 

나ÿÕ까É 알¼É게 되였ö. 

ÀõÕÝ는 광ÞÌĀü í

ÿ¬É Ú공Æ÷ À전Ý였ö. 

인민ø의 ½îü동Õ 의Ýí 

®, 은, 동, 철 등의 광Þø÷ 

생산되ì ¬내Ú공Æ, 민간전

ÆÚ공Æ 및 관청Ú공Æ 등÷ 

병행Ýí À전Ý였ö.

Ú공Æ×ø은 베, 명ü, ÷

×기를 비롯한 íÿ¬É 제품

ø을 생산Ý였ö. É®까É ¸

Å있는 Þ미를 비롯한 건Þ장

ß¼øü 기와, ½üø은 당Þ 

Ú공Æ의 높은 À전Ú준을 ü

í준ö. Ú공Æ제품ø은 ö른 

나ÿÕ÷ Ú출되였는데 û히 

÷×기¬ ÷½났었ö.

ÀõÕÝ는 üÞü 기술÷ 

û히 À전Ý였ö.

Àõì¿ø은 ÚÞÉß을 실

천활동Õ 널리 응용Ý였으며 

천문Þü ½½(½ÝØ성½)÷ 

À전Þ키였ö. 

ÀõÞ× æ효신은 859년 

일본Õ ì신으ü 갔을 때 선

명½÷ÿ는 ½Ý를 ¬져öü

었는데 일본ÕÝ는 ÷ ½Ý를 

861년 6월½ñ 1684년 3월초

까É 820í년간 ì용Ý였öì 

한ö.

ìí¼문Þ의 ñ전öÕÝ À

전한 Àõ문Þ은 ü제ì상É

내용ÕÝ 애îü의ü ûÝÉ

õ진ö.

대표ÉØ품으ü는 8세기중þ 

양Üì의 Þ :¼Õ öü÷Í

리를 ÷ì;, 9세기초þ 왕효

¼의 Þ :ü을 üì ì향을 ý

리면Ý;÷ö.

Àõ음ÆÕÝ는 :¹Í리;, 

:진Í리; 등 인민ýØ음Æø

÷ 중Ö한 ×리를 ìÉ한ö. Æ

기ü는 탄쟁, Ý쟁, 봉Ú공후, 

Ú공후, 와공후, 종 ¾ 등÷ 

있었ö.

Àõ미술은 üøü 공예품

ø÷ ç명Ý였ö.

9세기초þ Àõ의 À전º÷

을 ÊÙ »한 당나ÿì¿ø

은 Àõ를 õ동성î(¼ö동ÿ

의 륭성한 나ÿ)÷ÿì, ü란

ùì¿ø은 Àõ를 료동성î

(료Ú동ÿ의 륭성한 나ÿ)÷ÿ

ì Ý였ö.

사회과Þ원 ½사연íÍ 

실장 김성호

ö리 나라 ½사에 존재한 î가들ö리 나라 ½사에 존재한 î가들

장기수풀이 (6) 장기언

장기 두다 어디 갔나? 

장기Ú를 É나Þ게 æ래 생Ý는

것을 ýçÝí Ý는 ù÷ö.

또한 형세¬ 완전히 기울õ져 ÷는 

빠질데Ç÷ 된 뻔한 현실을 인ÝÝÉ 

Ïì 질질 끄는 현상을 비çÝí Ý

는 ù÷ö.

한편 ÷ ù은 일단 진것을 인ÝÝ

ì öÞ 두는것÷ 장기례의ÿ는것을 

뜻Ýì있ö.

장기Ú풀÷ (5)에 대한 ÷

ㄷ4병ㄴ4, ㄴ5ìㄴ4, ㄷ8ÿㄷ4,

ㄱ4궁ㄴ5, ㅅ9ìㄴ9, ㄷ7ùㄴ9,

ㅅ4상ㅁ7, ㄴ5궁ㄷ6, ㄷ4ÿㄷ9,

ㄱ6ùㄷ5, ㄷ1ìㄷ5, ㄷ6궁ㄷ5,

ㄹ5ùㄷ7, ㄱ5상ㄷ8, ㄷ7ùㄱ6,

장훈
¾은Éÿ÷ 먼È ëÝ ü른Éÿ을 ÷¬ý þ니ö.

À해는 ìí¼를 계승한 나라üÝ 698년

부ñ 926년까É 200í년간 존재Ý면Ý 강

대한 î½과 ý께 넓은 령토를 차ÉÝì 경

제와 문화를 À전Þ킨 봉건î가÷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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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Ý(1581년-?)÷ 중세ÞÖ

ìÕ ÷¼É한 ¬장 큰 공É은 

®니Öü Ö단을 Å½÷게 장ß

한것÷ö.

리Ý은 1581년Õ ÷ÖÝ Ö

원으ü 있던 리경윤의 Ý×ü 

Üí났으며 ×를 ×ý, þ를 허

üÿì Ý였ö.

ý의 Å버É는 당Þ ÷ÖÝÕ

Ý 동¼ü 산ÚÖ를 잘 ý¼ ÷

½을 ¸긴 ì¿÷였ö.

ý는 Å버É의 ý½ø을 ü면

Ý ×기÷ ý제면 È렇게 ý½

을 잘 ý릴¬ Ý는 생을 ¬É

ì있었ö.

ý리Ýí 리Ý은 õ¼Ý½ñ 

¸ö른 취미를 ¬Éì þ성스

Ā게 ý½ý리는 재간을 련ù

Ý였ö.

ý¬ õ릴 때 얼ù나 ý½ý

리기Õ 열중Ý였는¬를 üíü

는 일Ö¬ 있ö.

õ느À 리Ý은 ü변Õ 있는 

산천경¼를 ý¼ü¼ì Þ÷

Ý였ö.

ü변의 산øÕ는 ½÷ æ면 

온¾ 꽃ø÷ 만ÀÝì ¬을÷

면 ¾은 단풍÷ þÅøì있었

ö. ÝÉ만 ý는 산천경¼를 한

눈Õ 볼Ú 있는 장Í를 þÅö

녔É만 ÈÜÿ þ을Ú Ç었ö.

ýÿ던 õ느À Øî½을 »ì 

ù당Õ 나섰던 리Ý은 피À 

×기 Ú뒤Õ 있는 커ö란 느티

나무Õ 올ÿ¬면 ý 장Í를 þ

Å낼Ú 있ö는 생을 Ý게 되

였ö.

ý는 위험을 무¾쓰ì 나무°

대기Õ 올ÿ갔는데 ü기ÕÝ 둘

ÿü니 ü연 ì향ù을ü ü변의 

산천경¼¬ 한눈Õ Í¬왔ö.

리Ý은 ý 풍경을 ý½Õ ö

으¼ì ¼낮을 Ðì ì흘동Í

÷나 ¯½ 나무öÕ 올ÿ¬있

었ö.

한편 리Ý÷ ÚÕ ì흘÷나 

øõæÉ Ï× ÚÍÕÝ는 Í

동÷ 일õ났ö. 분명 õ디Õ 갈 

곳은 Ç겠는데 며îî÷나 øõ

æÉ Ï으니 ýÝ÷ ÷만È만÷ 

Å니였ö.

ý리Ýí Å버É와 õº니, 

누÷, 형ø을 비롯한 온 ÚÍß

íø÷ 떨쳐나Ý ý를 þ으¼ì 

ù을ü ü변을 샅샅÷ 뒤져ü았

으나 þ을 길÷ Ç었ö.

ì흘째 되는 À ÚÍßíø÷ 

너무 Î÷ 상Ýí þ을 놓ì ü

ÈÎÅ있는데 누÷¬ 뒤¿Ā의 

느티나무Õ 올ÿ¬ ÎÅ있는 리

Ý을 À견Ý였ö.

ÚÍßíø은 너무 õ÷Çõ 

리Ý÷ÿ 빨리 내¼æÿì Í

리쳤ö. 

나무ÕÝ 내¼온 리Ý을 ü는 

순간 Å버É는 ý만 성÷ º리

끝까É ÞĀõ올ÿ Þ초리ü ì

ÝÇ÷ 때리였ö. 

Å버ÉÕ게Ý ý를 þ은 리Ý

은 눈¼을 흘리면Ý 잘못했ö는 

Í리 한ù디 Ç÷ 계Î 땅¼÷

만 내¼öüì있었ö.

ý질Ý던 Å버É¬ ÷상Ýí 

리Ý÷ 눈길을 ßì있는 땅¼÷

을 í¬ü니 Å니 글쎄 떨õÉ

는 눈¼ü ÀÅ¬는 È를 ý¼

놓은것÷ Å닌¬.

눈¼ü ý린 È를 ü면Ý 

Å버É는 Åø÷ 앞으ü 훌륭

한 Ö¬¬ 되리ÿ는것을 예¼Ý

게 되였ö. ý래Ý ý½공½Õ 

필Ö한 Éß을 ¼워üì Öíø

을 ù련õü었öì 한ö.

연Õ ½É원은 리ÝÕ 대

한 ÷ 일Ö를 ÷ý기Ý면Ý 

:비ý ×ýù한 기교ÿ÷ º

든것을 Ðì 노½õý 성공할

Ú 있ö.;ì ùÝ였öì 한ö.

÷런 꾸준한 노½으ü Ýí 

리Ý은 ý½ý리기ÕÝ 뛰í난 

솜í를 À휘할Ú 있었ì Å버É

의 뒤를 ÷õ ÷ÖÝ의 Ö원으

ü 될Ú 있었으며 얼ù후Õ는 

당Þ ö리 나ÿ 풍경ÖÕÝ ý 

누í÷ 당õ낼Ú Ç는 명Ö¬ü 

Í문나게 되였ö.

É ® 까 É  전 õ É ì 있

는 ý의 대표Ø은 :í½풍

경;, :ìö;, :ü½기;, 

:산Ú; 등÷ö.

리Ý÷ ý린 :í½풍경;은 

®니ÖüÝ æº÷ îüü 인Ý

되ì있ö.

ý½은 높은 산ü ú은 ¼÷ 

흐르는 Å½ö운 경Þ를 ®분으

ü ý린것÷ö.

:산Ú;는 산Ú¬ Ú¼Ýì 

초»÷ 청신한 Å½ö운 ×연÷ 

손¼÷크기의 Ö면Õ Ú중되í

있는 ý½÷ö.

올¼öü면 높ì ü른 련봉

ø÷ 련련Ýì ðùö 흘ÿ내

ø선의 옛 화가들의
÷ý기를 펼치ì

:거부기; (22×15㎝) 비단·®니

금니화로 화단을 빛내인금니화로 화단을 빛내인  리징리징  

:øÚ리; (22×15㎝) 비단·®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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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세기중þ에 제Ø된 세계지도첩인 :천하도;는 

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전해지ì있는 ¬장 오랜 세

계지도첩의 하나이다.

:천하여지도;라ì도 하며 그 Ā은 13Ā으로 되

여있다.

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세계지도와 우리 나라의 전도 

및 지방도들을 하나로 묶어 1469년에 제Ø되였다.

그후 1511년에 :천하도;를 수정보충하여 :천하

여지도;를 만들었다.

매¼ 도Ā의 크기는 길이 27㎝, 너비 33㎝안팎

이다.

:천하도;에는 동, 서, ¸, ¾의 네 방위와 세계

의 ú지와 바다의 ¼치, 주Ö한 강과 í들 및 사ú과 

산림 등의 특성, 나라들의 이름과 주민들의 특성이 

그림 등으로 표Þ되여있다. 바다와 강은 물색, 산은 

땅색 ÿ은 진한 ü른색으로 표Þ하ì 주Ö나라들의 수

도와 우리 나라의 군¯이상의 지명들은 기þ와 ý께 

색으로 표Þ하였다.

이 지도첩은 당Þ의 동방 여러 나라의 지리와 지도

제Ø 및 판수½, 조색수준을 리해하는데서 귀중한 

자료로 되ì있다.

*          *          *

비단무늬는 º루무늬와 ý께 

조선의 단청무늬장ß에서 중î

적인 자리를 ì지한다.

비단무늬라는 이름은 무늬

의 구성과 색채의 아름다움

을 비단천에 비ç하여 ù한것

이다.

비단무늬는 크게 기하Þ적

무늬와 릉Ö무늬로 나눈다.

기하Þ적무늬는 3, 4Ù

음ß으로 만들어지는데 선조들

은 이 원리를 리용하여 수많은 

종ù의 Ö려하ì 아름다운 비

단무늬를 만들어내였다.

릉Ö무늬는 기하Þ적무늬와

는 ü리 사색적인 성을 띠며 

색갈도 기하Þ적무늬의 Ö려ý

에 비하여 은근하ì 부ü러운

것이 특Ý이다.

글   본사기× 김É성

사진 본사기× 리  철

리는 물은 구îÜÿ 아름÷다. 

금니의 미묘한 변Ö로 í세하게 

그린 이 Ø품은 조선Ö의 다양

한 표현형ß과 풍부한 묘사½을 

보여주ì있다.

리Ý의 이러한 È로운 Ö½은 

그림에 여간만 능Û하지 않ì서

는 해낼수 없는것이였다.

리Ý의 그림이 얼마나 감동

적이였던지 당Þ 어느한 사람은 

그림을 보ì 감탄하여 눈물까지 

흘렸다ì 한다.

리Ý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

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.

비ý ÖĀ에 현실을 외

면한  제한성은  있으나 

그는 전통적인 금니Ö형ß으로 

조선Ö를 계승발전Þ킨것으로 

하여 조선봉건왕조Þ기(1392년-

1910년)의 ÞÖç산을 풍부히 

하ì 우리 민ù의 미술사에 무

Þ할수 없는 공적을 쌓은 이름

있는 Ö¬였다.

óôõ종þ대Þ 실장 

½사 부교Ú 강명Þ

:공ØÈ; (22×15㎝) 비단·®니

   상 ß

천  하  도

천주사 보광전 비단무늬의 일부Ý양사 반ý전 비단무늬의 일부

×혜사 대웅전 비단무늬의 일부

조선의 단청

비단무늬비단무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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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선의 명산명산
들의 î기와 재능이 깃든 건Þ

물인 하비로암, 금강암 등 절경

을 이루는 명Í들이 매우 많다. 

비로문휴ß터는 ì산풍경으

로 절경을 이루는 향비로봉과 

Āÿ미를 자랑하는 천Ü동, î

성동계í으로 등산하게 되는 첫

어구이다. 

이곳은 천Ü동과 î성동의 

물이 한줄기로 합쳐 흘러내리

는 계í으로서 아름다운 계í

미를 ü러내보인다. 이한 ü

들을 적Þ면서 흘러내리는 ð¼

수와 나무와 덩굴로 우거진 숲

은 완성된 풍경ÖÜÿ 아름÷

게 보인다.

기묘하게 생긴 바위들사이에

는 î성다리까지 놓여있어 ðÝ

기풍치를 ÷÷ û구어준다. 이 

다리와 또 하나의 금강터다리를 

건느면 수림Î에는 옛À 조선서

해의 어느 물나라에서 근 300년 

살아온 거부기¬ 절승경¼로 알

려진 묘향산구경을 왔다¬ 떠나

기 아쉬워 ü로 ÿ어졌다는 전

설이 전해지는 :거¾바위;¬ 

있다. 이곳을 지나면 ú은 물과 

울창한 수림, 기묘한 바위 등 

세¬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

할수 있는 삼경터¬ 있다. 

÷사Û영Í앞에는 천Ü동, 

î성동, 향비로봉에 오르는 세 

등산길이 갈라지는 곳에 있다ì 

하여 세길다리로 불리우는 다리

¬ 있다. 

천Ü동계í에 들어서면서 Ü

음으로 보게 되는것이 천ÜĀ

ÿ이다. 

이 Āÿ는 여러 갈래의 깊ì 

향비로봉은 묘향산의 수많은 

봉우리들¬운데서 제일 높은 봉

우리이다.

상원동과 만Ā동을 거쳐 이 

향비로봉까지 올라¬보아ý 묘

향산의 절경을 다 볼수 있다. 

향비로봉등산길과 그 주위에는 

Āÿ들로 이름난 천Ü동, î성

동계í과 향비로봉을 등산하게 

되는 첫 어구로 알려진 비로문

휴ß터, 3¼의 아름다운 풍치

를 감상할수 있는 삼경터, 선조

- 향비ü봉 -- 향비ü봉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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험한 ðÝ기에서 º여든 물이 

바위벼랑으로 떨어지는 Āÿ이

다. Āÿ밑에는 ý제나 뽀얀 물

안¼¬ 서려있ì 깊이 3m이상

의 ü른 Í¬ 있다.

천Ü동에 있는 이선¸Āÿ도 

장관을 이룬다. 

22m의 높이에서 두줄기로 갈

라져 떨어지는 이 Āÿ수는 경

사진 바위를 따라 지쳐내리다¬ 

바위ò에 걸려 앞으로 내뿜기도 

하면서 밑으로 떨어진다. Āÿ

밑에는 Āÿ수에 의하여 패인 

Í¬ 있는데 여기에 찼던 물은 

사×폭ÿ(우)와 사×Í(오른쪽) 
비단폭ÿö에 있다. 
높이는 12.   7m, 길이는 þ 69m이다. 이 폭ÿ는 계단처럼 

생긴 여러개의 ¼위ò에 부딪쳐 Ö란한 Í리를 내면Ý 쏟Å 
질뿐 Å니라 여러개의 물줄기ü 갈라져 떨õ진다. õ떤 물줄
기는 가파ü운 ¼위등을 미끄러져내리고 õ떤것은 흐르다가 
¼위에 부딪쳐 뿜õæ르기÷ Ý면Ý 떨õ진다. 

사×폭ÿ의 밑에 큰 öÍ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여름이 되
면 사×들이 ×주 »×을 Ý였다는 전설이 ö¬져있다.

칠성봉(왼쪽)과 øÚ리¼위(오른쪽)

이선남폭ÿ
천태동에 있다.
22m의 높이에Ý 두줄

기ü 갈라져 떨õÉ는 폭
ÿÚ는 경사진 ¼위를 따
라 떨õÉ다가 ¼위ò에 
걸¼ 앞으ü 내뿜기÷ Ý
면Ý 밑으ü 떨õ진다. 폭
ÿ밑에는 폭ÿÚ에 의Ý여 
패인 깊이 3m나 되는 Í
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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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반우로 미끄러져내려 다Þ 그

밑에 형성된 두번째 Í에 찼다

¬ 계í을 따라 흘러내린다. 장

마철이면 두줄기의 Āÿ수는 합

쳐져 바위벼랑 전체¬ Āÿ수로 

뒤덮이게 된다ì 한다. 

중비로는 하비로와 향비로봉

사이에 있다. 이곳의 해발높이

는 1 200m정도이다. 여기에는 

향비로봉등산자들을 위한 휴ß

 백운정과 쉬임없이 솟아오르

는 샘이 있다. 

옛사람들은 이 샘을 사철 마

르지 않는 샘이라 하여 :사철

샘;이라 하였으며 또한 높은 

곳에 있는 샘이라 하여 :천상

약수;라ì도 불러왔다. 그리

ì 이 :천상약수;의 물맛을 

보러 중비로에 오르ì 구름재

주를 보러 백운대에 올랐다ì 

한다. 

하비로암에서 중비로까지는 

키높은 나무들과 ï, 머루 등

이 뒤엉켜 울창한 숲을 이루ì

있다. 

백운대는 산림Î에 우뚝 솟

은 바위로서 묘향산의 련봉들

을 부감하는데 적합한 전망대

이다. 예로부터 이 백운대에 오

르면 주위의 측백나무에서 풍기

는 향기¬ 안겨올뿐 아니라 상

원동, 만Ā동 등 묘향천을 끼ì 

이루어진 계í들과 봉우리들을 

거의다 볼수 있다.

특히 흰구름이 계í을 따라 

피여오를 때 묘향산의 수많은 

계í들은 구름밑에 사라져버리

지만 구름우에 솟은 벼랑과 봉

우리들은 한없이 높아보인다. 

또한 백운대에서 단풍으로 

물든 묘향산의 ¬을풍경을 한

눈에 바라보면 매우 아름다운 

절경이 안겨온다. 하기에 선조

들은 백운대의 단풍구경이 ¬을

경치구경에서 으뜸이라ì 하여 

묘향산8경의 하나로 일러왔다. 

원만봉은 향비로봉으로부터 

서쪽으로 뻗은 산줄기에 솟아있

다. 높이는 1 795m이다. 이곳

을 지나 올라¬면 해발 1 909m

인 묘향산에서 제일 높은 향비

로봉에 당도하게 된다. 

향비로봉에서 내려다보면 험

산준령과 높ì낮은 산발들, 벌

들은 물론 멀리로는 조선서해까

지 바라보인다. 

î성동계í에 들어서면 만경

Āÿ, 비단Āÿ, 사자Āÿ, 은

실Āÿ, 사향못을 볼수 있다. 

이채로운것은 만경Āÿ우에 비

단Āÿ¬ 있ì 비단Āÿ우에 사

자Āÿ¬ 있으며 사자Āÿ우에 

은실Āÿ와 사향못이 있는것이

다. 매 Āÿ들은 자기 특색을 

¬지ì있다. 

î성동계í에는 이밖에도 그 

길이¬ 75m나 되는 장대한 Ā

ÿ인 î성Āÿ, 웅장하ì 기묘

하게 생긴 기암인 설령대, î강

협í, 금강굴을 비롯한 명Í들

이 많다. 

글   본사기× 강경Ú

사진 본사기× 송대혁

공유일

향비ü봉은 묘향산에Ý 제일 높은 봉ö리이므ü 여기Ý는 øî의 산천을 부감할Ú 있다.

향비ü봉에Ý 사방을 굽õ보면 랑림산줄기의 험산준령들과 적유령산줄기의 련봉들 그리고 녕

변, ½천, 안주일대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벌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. 멀리ü는 Ý해안의 

열두삼천리벌을 É나 ø선Ý해까É ¼라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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